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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Bible education should be to educate people about God's purpose. God's 
purpose in sending us into the world is to recognize the missional identity of being sent to the 
world to serve and to love all who are in the world with discipleshi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issional identity of the people of God and the discipleship in the 
Bible by studying biblical, theological and missiological studies, and to give the missional 
identity as people of the Kingdom to LA All Nations Church (ANC) members living as diaspora, 
and to propose a holistic Bible education to help them to live their lives as disciple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hat is the missional identity and the discipleship 
of the people of God's kingdom in the Bible and the preceding research literatures? Secondly, 
how do the members of ANC recognize their missional identities and discipleship in their daily 
lives? Thirdly, what is the holistic Bible education plan for ANC members so they may live the 
life of discipleship with a missional identity? 
This study began by explaining the research background.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I 
looked at the missional identity in Chapter 1 and the discipleship in Chapter 2 throughout the 
Bible and the preceding research literatures. In order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Chapter 3 
examined a field research methodology and data collection as field research design. In Chapter 4, 
I analyzed and evaluated the understanding of the missional identity of ANC members and the 
nature of their discipleship with collected data. To answer the third question, Chapter 5 analyzed 
and evaluated the existing Bible education. Chapter 6 proposed how Bible education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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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the holistic Bible education to help with the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In 
chapter 7 as a conclusion,  I have presented all the findings of each research question and 
completed the paper by suggesting further areas to be studied. 
 




김권수   
2019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한 연구: LA 
ANC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208 pp. 
성경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성경적,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LA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란 무엇인가? 둘째,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어떠한 제자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의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연구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2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고 3장에서는 제자도에 대하여 성경과 선행연구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4 장은 현장연구설계로서 
현장연구방법론과 자료수집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5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ANC 온누리 교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6 장에서는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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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으며, 7장은 통전적 성경교육을 향한 방안으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8장은 결론과 제안으로 각각의 
연구 질문에 대하여 발견된 사항들을 제시하고,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에 대하여 
제안함으로써 모든 연구를 마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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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이 연구는 남가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핵심주제를 다루고, 연구의 질문들, 제한들, 가정들,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한계를 정하여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며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연구배경(Research Background) 
한국교회사에 의하면 한국에 복음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1626 년 일본으로 
항해하던 도중 표류하던 네덜란드인 벨테브레(Janse Weltevree, 한국명 박연)를 
통해서였다(VOA 국제 방송국 2009). 특히 “1882년 한미조약이 맺어지고, 1884년 미국은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 (Pierson 2009, 575) 한 후로 의사였던 호러스 N. 알렌(Horace N. 
Allen) 박사를 시작으로 호러스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헨리 G.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등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기독교가 최초로 소개된 이후 약 250년이 지난 2015년도 한국통계청 
자료1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는 967 만 6000 명(19.7%)으로 국내 종교 인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는 약 389 만 명(7.9%)으로 조사 되었으니 기독교에 천주교를 
포함한다면 한국민의 27.6퍼센트가 기독교인으로 되었다(이대웅 2016).  
                                                          




이러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국선교의 발전사를 보면 놀랍기만 
하다”(Pierson 2009, 574)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의 확산에 의해 한국 기독교는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고 그 결과 큰 
외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교계 이곳 저곳에 싱크홀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최동규 2017, 5)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복음과 삶을 
이원화하고 신앙을 단지 기복적인 관점으로 축소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기독교를 믿는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2017, 5-6)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교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기독교계와 선교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슬리 뉴비긴, 하워드 스나이더, 찰스 벤 엥겐, 
에디 깊스, 크레이그 벤 겔더 등과 같은 많은 선교학자들은 선교 신학을 재조명하면서 
선교적 교회론2을 제시해 주었다. 교적 교회론은 성경에 기초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며, 제자도에 따라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지난 2012년부터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성경공부를 인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경공부(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성도들의 
성경통독을 돕기 위함이며, 두 번째 목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각 권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방에 보내신 목적’,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열방, 즉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모든 인류를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2 선교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는 신현수의 선교적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4장과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김은수 외 7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의 2부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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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땅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교육의 목적을 발견하였기에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1 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삶의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제자도를 위해 어떠한 성경교육이 되어야 하는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방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것이다. 또한 성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연구를 통해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들이 성경과 문헌에서 발견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역학의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성경교육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제자도의 삶의 역학’을 탐구하여 21 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제자도의 삶을 
위해 어떠한 성경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연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2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방의 
민족 가운데 보내신 목적인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제자도’의 
삶을 성취하며 살아가기 위한 ‘성경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발견하여 삶과 연계된 
교회교육의 실천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Los Angeles (이하, LA) All Nations 
Church (이하, ANC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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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Purpose Stat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성경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LA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목표(Goals) 
본 연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 나타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둘째,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셋째, 성경에서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관계를 통해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성경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나 자신과 성도들과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에 중요하다. 
첫째, 개인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성경에서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게 됨으로써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역적으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과 일상에서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목회자들에게는 정립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채택함으로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양육하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기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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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교적 차원에서는 통전적 성경교육은 지식적인 교육만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인 지에 대한 교육이기에 선교와 선교학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핵심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역동적 관계를 연구하여, 이를 
LA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 통전적 성경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핵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기술한다.  
첫째,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란 무엇인가?  
둘째,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어떠한 제자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의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제한들(Delimitations) 
본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들을 설정한다.  
첫째, 성경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지만 본 연구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이기에 자연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연구에서 제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기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한 연구이기에 사회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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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은 ANC 온누리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로 제한한다.  
연구의 가정들(Assumption) 
첫째, 기존의 성경교육이 가진 한계는 지식 중심적이기에 성도들이 제자도에 대한 
적용 부분이 약하다고 가정한다. 
둘째, 연구자의 통전적 성경교육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기반을 둠으로써 우리들은 모든 열방 민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을 
촉진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고 가정한다. 
용어의 정의(Defini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교적(Missional): 선교적이란 용어는 “‘선교’(mission)라는 단어에 ‘적’(al)이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려는 
의도”(Guder 2017, 18-19)로 탄생하였으며, 선교적이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의 본질적 특성과 소명을 강조한다”(최형근 2006, 182: 
신현수 2011, 195 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의 선교적이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선교적이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범주를 넘어 열방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열방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신현수 2011, 25)로서 교회의 경계선3을 넘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선교적이라 정의한다.  
정체성(Identity):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진 존재’로써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어떠하며 실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느끼는 
행위”(이상주 2001, 789)를 말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구성적인 작용과 
그 관계를 결속시켜 단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유대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오수웅 2013, 
236)이며,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관계망, 사회적 가치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김은정 2009, 96)이다. 본 연구에서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나 존재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정의한다.  
선교적 정체성(Missional Identity): 선교적 정체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보냄을 받은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방에 보내신 목적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들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정리하면, 선교적 정체성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과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여기에서 교회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가정에 믿지 않는 친인척이 있을 경우 그들도 
교회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섬겨야 할 대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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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Discipleship): 선교적 정체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라면,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교회와 
교회 공동체 너머에 있는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 너머에 있는 열방,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땅끝)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역과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포함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제자도는 "목사나 사역자로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 또한 공장, 법률회사,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는 일에 헌신"(Frost 2009, 353)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도록 주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과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4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의한다.  
통전적 성경교육(Holistic Bible Education): “통전적(統全的)”이란 ‘전부의’, 
‘온전한’ ‘분리되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형용사 HOLOS 에서 파생된 
것이다(세계선교연구원 2011), 이러한 통전적이란 단어 Holistic 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전체론의, 전체적인, 전체론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Daum 영어사전, 
s.v. “holistic”). 따라서 통전적 성경교육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에 대해 선키스트(Scott Sunquis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 본 연구에서 세상이란, 구약에서는 열방을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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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경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함께 성경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말씀 
전체를 통하여 흘러 나오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Sunquist 2015, 350)  
바로 선키스트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통전적 
신학에서는 통(統)이란 말은 통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통전적 신학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온전함(Wholeness)에 이르고자 하는 신학”(이종성 외 2004, 53-54)을 
말한다. 한국일은 “통전적 선교는 통전적 신학에 기초한다”(한국일 2010, 16)라고 하며, 
“선교는 전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상 통전적이다”(2010, 15)라고 한다.  
이를 정리해 볼 때 ‘통전적 신학’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통전적 선교’가 말씀을 통해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홍기영 2008, 4)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면, 본 연구에서 ‘통전적 성경교육’이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성도들로 
‘온전함과 전인격적인 구원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이르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성경교육을 ‘통전적 성경교육’이라 정의를 한다. 
연구 한계(limitation) 
본 연구는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 나타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얻은 설도들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진단한 것이다. 특히 
인터뷰는 LA ANC 온누리교회 주일 아침 성경공부(8:00 a.m. - 9:15 a.m.)에 참석하는 
성도들 중에서만 선정하여 인터뷰한 현장조사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였기에 ANC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와 변화역학을 위한 연구로 이루어진다. 
문헌연구는 풀러 신학교 데이비드 알란 허바드(David Allan Hurbard) 도서관을 중심으로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본인이 소장(所藏)하고 있는 문헌들과 인터넷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 현장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인 인터뷰를 
채택할 것이다. 질적연구방법인 인터뷰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서 연구에 적합하다고 고려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인터뷰의 참여자들에 대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평가할 것이다. 또한 변화역학을 위한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진단함으로 새롭게 변화될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논문의 개관(Dissertation Overview)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연구의 목적, 목표, 
중요성, 핵심주제, 질문들, 제한들, 가정들, 용어의 정의, 한계 그리고 방법론을 통해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연구할 것이다. 
제1부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2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을 통한 제자도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 말하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제2부 현장연구를 통하여 제4장에서는 현장조사를 위한 방법론과 현장조사를 위한 
적합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연구 질문들을 연구하여, LA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자료수집 등에 대한 
현장연구를 위한 설계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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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고 암호화(Coding)하여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제3부 변화역학(Change Dynamics) 연구를 통하여 제6장에서는 현장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연구 분석하는 가운데 기존의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문헌연구에서 발견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 발전되어야 할 측면, 변화되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무엇이,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제7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을 위해 6장에서 발견된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통전적 
성경교육의 방안을 연구하여 제안할 것이다.  
제8장 결론과 제안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와 변화역학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제 1 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문헌연구      
본 문헌연구의 목표는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 나타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연구목표를 위해 제 1부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 2장에서는 
정체성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성경과 선교적 교회의 담론을 통해 열방, 즉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를 통한 
제자도를 고찰하며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은 어떠해야 









제 2 장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성경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LA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2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이 어떠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려 한다. 선교적 정체성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먼저 정체성이란 무엇이며, 
성경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어떠한 관계를 통해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그 
후에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인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성(性)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같이 태어나면서 가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나 혹은 신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형성되는 미래지향적 5인 면을 
포함하는 정체성을 말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의 
것인가”(Snyder 2014, 33)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되어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과 내가 어디에 속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5  김여수는 제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강연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현상적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미래지향적이라 하였다(이상주 20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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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미래지향적 정체성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 세(Edward VIII)는 그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하면 그의 아버지(Gorge V)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Stott 2010, 101).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은 자신이 북아일랜드의 국왕에 속한 황태자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황태자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었다.  
닐 앤더슨(Neil T. Anderson)은 제자훈련과 상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훈련과 상담의 상관관계는 매우 흥미롭다. 제자훈련은 미래를 
내다보아 영적 성숙을 도모한다. 기독교 상담은 과거를 살펴보아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한다. 그러나 이 두 사역은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현재에서 시작해야 한다… (중략) …더 
나아가 제자훈련과 상담은 모두 성경이 시작하는 곳,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행위는 그 즉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중략)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Anderson 2008, 12)  
즉 제자훈련을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듯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하였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하여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자신의 




관계를 통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 
이명진은 “사회정체성이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명진 
2006, 120)라고 말한다. 바로 정체성이란!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사회정체성이 형성되듯이 인간의 정체성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오수웅은 정체성에 대하여 
“구성원들 간의 상호 구성적인 작용과 그 관계를 결속시켜 단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유대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오수웅 2013, 236)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관계망, 
사회적 가치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김은정 2009, 96)으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인간이 종교를 갖는 
것도 정체성 형성과 연관이 있다. 신과의 관계 설정, 우주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존재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삶의 
부조리나 희로애락을 처리해 나간다. (위키백과, s.v. “정체성”)  
이와 같이 정체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관되어 있는 어떤 존재(신, 사람, 자연)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6-28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성경(창 1:26-28)6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다”(Stott 2010, 63)라고 한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사람들 서로와의 관계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땅과 피조물 즉 자연과의 관계라고 한다(2010, 63). 하나님(신)과의 관계, 사람(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6 연구자가 첨부한 성경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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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불분명한 것에 불과하며, 세상의 시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단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고전 13:12)” (Kraft 2010, 209)을 인정하지만,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보다 더 
나은 이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2010, 209). 따라서 창세기 1 장의 창조 기사 중에서 
창세기 1 장 26-28 절은 인간의 성경적 기원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간 자체가 미생물에 의해 진화되었다면 인간이 존엄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존 스토트(John R. W. Stott)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다”(김회권 2017, 133-34)라고 말한다. 또한 닐 엔더슨(Neil T. Anderson)도 
“당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상속받은 당신의 신분을 이해해야 한다”(Anderson 2008, 25)라고 말했다. 우리의 신분, 즉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을 창조하거나 낳은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과 그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리차드 드 리더(Richard De Ridder)에 의하면 “당신이 힌두교인들이나 
불교인들에게 전도하려면 창세기 1-3 장으로 시작해야 한다”(Greenway 2001, 36)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창세기 1 장에서부터 3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모든 
기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곽혜원7은 그의 논문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서 
관계적인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엔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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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 안에는 성자와 성령이, 성자 안에는 성부와 성령이, 성령 안에는 
성부와 성자가 완전하고도 총체적으로 내주·상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 (중략) …이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의 상호 내주·상통의 
친교적 연합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곽혜원 2015, 32-33)  
이와 같이 말하며, 그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행위는 그 즉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중략)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Anderson 2008, 12). 우리가 어떤 인격체를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인격체와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갖는다”(Ladd 2010, 
110)는 의미에서 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래드(Gorge Elden Ladd)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한 친구로 사귀십시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안 것”(Ladd 2010, 110)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본질(substance)’을 의미한다(강병도 2003a, 254). 그렇다고 “인간의 
경이로운 신체적 외관은 결코 하느(나)님 모습의 현장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Rad 2006, 
61).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으셨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성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감정, 의지, 양심”(강병도 2003a, 254)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영적인 본질이 있다”(Glasser 2008, 
50)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창조주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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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한다(2008, 50). 이렇게 인간은 창조주와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과 
지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2008, 50)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성경의 첫 장에 있는 창조 기사(창 1:26-28)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음을 
뜻한다”(Greenway 2001, 40).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낳은 아버지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가 창조한(낳은) 자녀(아들, 딸)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시 2:7; 행 13:33)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프(Leonardo Boff)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였기에 모든 존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Boff 2011, 242)라고 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된 자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어떠한 것인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체성은 다른 모든 
창조물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특별한 존재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양승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을 진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진화론자들의 견해는 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이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알 때 동물과 다르게 산다. (양승훈 
201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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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간은 동물과는 구분된 존재로서 바로 우리들의 존재는, 즉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신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이신건 2010, 139)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세상에는 많은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모양과 가장 많이 닮은 나의 친아들과 친딸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심은 창조주와 피조물, 즉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름답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중략) …그리고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주와 
이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만들어졌다”(천사무엘 2001, 68)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것인가! 를 
계획하시고(창 1:26),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셨으며(창 1:27),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하셨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기 평가는 신분에 관한 
문제다.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인 것이다”(Anderson 2008, 38-39).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언약으로 맺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과 약속이 
있고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것들도 있다(Horton 2013, 18-19).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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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것도 요구되지 않는’(LaSor, Hubbel, and Bush 2006, 
183)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의 약속이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약속이 성경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이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중략)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출 3:7-10)하시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출 6:7)하시며,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이후 모든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어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아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념은 바로 
여기서 시작”(Bright 2006, 30)되는데,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살도록 부름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권유와 예언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한 어려움은 지속되어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제국의 강압 통치하에서 구원의 메시아를 절실히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로마는 제국의 통치를 위해 많은 도로를 건설하였다. 이 건설된 도로는 복음 
전도의 활로로 용이했고, 또한 이 당시에 헬라어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표준어가 
되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용이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강병도 2007,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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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을 염원”(Ladd 2010, 84)하게 된다. 이렇게 
백성들이 염원할 때, “바로 그 세상 속에 예수께서 태어나신다”(Newbegin 2015, 61)는 
사실이다.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을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갈 4:4)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략) …나를 따라오라”(막 1:15-17)라고 하며 제자들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삼 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하시며 죽으시지만 삼 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Ladd 
2010, 16)이었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의 경계선을 
깨뜨리게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경계선을 넘어갔다”(C. Wright 
2014, 637). 바로 유대의 경계선을 넘은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최초로 외부인들로부터 이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명칭인 ‘그리스도인’(Christian, 행 11:26)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신현수 2011, 214).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범위가 확대되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Frost and Hirsch 2015, 
270)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2015, 270)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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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시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Frost 2009, 284)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 대로 그를 따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이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선교적 정체성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 
되어진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창 1:28)을 통해 
인간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된다. 바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창 2:7),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하시며 하와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이며 서로를 돕는 자이기에, ‘이제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없이는 더 이상은 살 수 없다’(Bonhoeffer 2011, 125)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 공동체”(Anderson 2008, 
31)로서 가정을 세우셨다. 이렇게 세워진 “가정은 인간 사회의 단위로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강병도 2003a, 362).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다른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다(창 2:21). 그것은 
이들이 서로에게 속하였고 한 몸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23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와와 함께 
서로에게 소속감을 갖고 경험하며 격려함으로 서로를 돕도록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신 
것’(Anderson 2008, 31)임을 알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누군가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교제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을 한다”는 
것이다(위키백과, s.v. “정체성”). 이렇게 이웃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Glasser 2008, 
51)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이것은 곧 ‘선교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피조물(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청지기적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앞의 문단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창조적 능력을 드러낸다(시 19:1)” (Greenway 2001, 81)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자연은 창조 때부터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창 2:7)는 사실이다.  즉 인간은 땅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인간과 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본다(창 3:17). 즉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슥 7:11-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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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람과 땅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것이다(C. Wright 2014, 499).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시 115:16).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C. Wright 2011, 93)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주신 것이다(창 1:28).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창 2:15)는 의미이다. 또한 ‘다스리라’는 명령도 억압이나 
통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보존하라”(강병도 2003a, 254)는 의미이다. 이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청지기(Morris 2007, 
112)로서, 즉 맡겨주신 그 땅에 대하여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라”(Stott 2010, 66)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땅은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인간을 포함)에게 삶의 터전이며, 모든 
양식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의 
생태계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가치로 평가해 보아도 굉장한 것이다.  
즉 자연의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미지도 자연이 기여하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연간 70 억 달러에 달한다”(UN News 
Center 2010: Scharmer and Kaufer 2014, 129에서 재인용)고 한다. 이러한 자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한 그 가치를 볼 때에도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며 다스리도록 청지기가 된 우리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다른 
많은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도 환경의 위기는커녕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고 있다”(Frost 2009, 459)는 현실을 보게 된다. 특히 무엇보다 자연을 
돌보는 것은 범신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자연을 경배하거나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 있는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분의 청지기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다’(Morris 
2007, 133)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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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며 지키”(창 2:15)는 것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며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가진 정체성인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청지기적 정체성’8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세 가지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의 정체성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형, 오빠, 누이, 언니 또는 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그 직책이나 관계에 따라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세 가지의 정체성을 앞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어서 세 가지의 
정체성 중에서 본 연구의 목표 중의 하나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경에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고찰 
성경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선교적 
정체성이 형성되며, 그리고 피조물(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청지기적 정체성이 
형성되어짐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 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김흥규 2009, 5533)를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모습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형상에 따라 그의 모양)와 하나님의 목적(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에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라는 
것이다.  
즉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면, 선교적 
정체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백성된 자로서 
                                                          
8 청지기적 정체성이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경작하며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연구자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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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에 보냄을 받게 된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에 우리들을 열방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기 위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창 12:1-3)과 시내산 언약(출 19:4-6)을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님(요 20:19-
23)과 바울(롬 13:8-10)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에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구약에서의 선교적 정체성 이해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선교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Kaiser 
2005, 9). 그러나 구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명 이야기이다. “소명이란,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Labberton 2014, 26)을 말한다.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 Jr.)는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주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다… 
(중략) …구약에 나타난 지상명령(소명) 9 을 찾는다면 창세기 12 장 3 절이 될 
것이다”(Kaiser 2005, 9)고 한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한 선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2005, 10)라고 한다. 글라서도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Glasser 2008, 22)고 하며 신구약 성경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2008, 25),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일곱 가지 
원리10들을 소개하였다.  
요하네스 블라우(Johaness Blauw)는 구약 성경을 선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약성경의 메시지가 ‘보편세계적’11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의 메시지가 
전 세계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전 세계에 유효한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 
보편 세계성이 선교의 구약성경적 기초가 된다. ‘선교’란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임받은 임무로 이해된다. (Blauw 2002, 19)  
                                                          
9연구자 첨부: ‘지상명령’을 본 연구에서는 선교에 대한 ‘소명’으로 해석한다.  
10  일곱 가지 원리는 아서 글라스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Glasser 2008, 32-39) 
참고할 것. 
11 보편세계적(Universalism)이란 것은, “구원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민 구원설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 것임을 주의하라”(Blauw 20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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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블라우가 말하는 선교는 세계 가운데 복음의 증거를 위한 위임된 책임으로서 
구약에서의 선교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된 선교적 정체성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창 12:1-3)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출 19:4-6)을 통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선교적 정체성(창 12:1-3) 
원역사(창 1-11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소명과 언약을 주시며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Glasser 2008, 86).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You will be a blessing)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1-3) 
이와 같이 소명(명령)과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아브라함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그의 친숙한 곳을 떠나라는 명령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창 12:1)는 것이다. 즉 
‘선교’ 는 ‘보내심’을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친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으로 가야 했다. 이렇게 ‘가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지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선교적 명령인 것이었다. 또한 두 번째의 명령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의 목적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열방의 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창 12:2). 즉 ‘복이 될지라’(You will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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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ing)는 명령은 현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선교적이다… (중략)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는 명령이다. 그 선교는 
파멸로 빠져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류를 회복하고… (중략)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C. Wright 2014, 266)이었다.  
이 두 명령(창 12:1-2)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지시 혹은 사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2014, 266).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브라함 자신의 
소명이요(강병도 2003b, 517),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소명을 인식할 때에,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즉 열방으로 ‘가서’ ‘세상의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 선교사적 의식, 즉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의 복이 되어 살아가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가서 복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는 언약을 주신다. 이것에 대해 라이트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절정이며 “창세기뿐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주축이 되는 본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열방을 위한 축복은 본문 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C. Wright 2014, 245)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Tennent 2013, 98)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뿐 아니라 모든 
족속, 즉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친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 가서 살았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변 모든 족속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이 되어야 하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았다. 그렇게 
살았기에 가정 안에서 사라와 이삭과 종들에게 본이 되었고(창 24:12), 또한 그의 친숙한 
경계선을 넘어 그랄 지방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였으며(창 21:22), 
이방 민족인 헷 족속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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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창 23:6).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 즉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 이방 족속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소명과 언약을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축복하는 것”(C. Wright 2014, 245)으로 그를 
통해 열방, 즉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2014, 254), 보냄을 받은 열방에서 
복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 대해 라이트는 “축복은 
선교적이며 역사적이다”(2014, 266)라고 말한다. 즉 “선교는 파멸로 빠져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류를 회복하고, 그들의 사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2014, 266).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창 12:1-3)을 통해 배우는 선교적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같이 파멸로 빠져들어 가는 열방의 모든 족속, 즉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정체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한 선교적 정체성(출 19:4-6) 
이스라엘의 선교적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해 시내산 언약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강병도 
2010, 671)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출애굽 하여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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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4-6)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밝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즉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것”(Fretheim 2001, 232)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백성을 택하실 때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Van Engen 2014, 90)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선교적 소명, 즉 선교적 정체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Glasser 2008, 125).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있게 되는 것은 언약에로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Childs 2009, 175)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치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민족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로 인해 나아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로 후세대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빛으로 남게 된다”(송영찬 2006, 154)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사 42:6, 49:6)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Glasser 
200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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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들로만 구성된 민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성취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 
제사장들이 한 민족을 위하여 있음같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Blauw 2002, 27)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쓰임 받는 일종의 도구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경영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특별히 구별하셨다. (송영찬 2006, 
154-55)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신 
9:5, 6),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의 목적을 위해 베푸신 도구인 것이다”(Blauw 2002, 27).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보냄 받은 자로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예수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행 26:18)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신약에서의 선교적 정체성 이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시내산 언약을 통해 부여하신 세상을 향한 소명을 
통하여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하였다면, 신약에서는 “때가 차매”(갈 4:4) 온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선교적 정체성(요 20:19-23)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교적 정체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이시며(마 3:17), 때가 차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갈 4:4),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요 1:14).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마 20:28, 막 10:45),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요 13:1) 하시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요 3:16).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 16:16).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Erickson 2007, 401) 하신 것이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며(요 3:16),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셨다(요 13:15).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교의 행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신”(Frost and Hirsch 2015, 74) 특별한 행위였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타락상은 극에 달하였다. 그로 인하여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속죄뿐”(Glasser 2008, 296) 
이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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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성육신적12 정체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다(Frost and Hirsch 2015, 33). 바로 ‘성육신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아 성육신 하시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선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번의 ‘나는 ~ 무엇이다’(ego emi)라는 기독론(요 6:35; 
8:12; 10:7, 11; 11:25; 14:6; 15:1) 선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일곱 개의 기독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유독히 ‘압바’라고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그의 전권 대사로 
파송되었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깨달았다”(김세윤 2006, 30).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독특한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Ladd 1967, 177: Erickson 2007, 358)에서 
재인용). 즉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 예수의 자기 이해를 깨달았다13.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agent)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행자로 보았음에 틀림없다’(김세윤 2006, 71)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12 프로스트와 허쉬는 “성육신적이라 함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만나려면 반드시 와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회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 드는 것으로 정의하였다(Frost 
and Hirsch 2015:33).  
13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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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는 말씀에서 확인이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제자들도 세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신다(마 
5:13-16). 이러한 가르침이 곧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선교적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열방, 즉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한 선교적 정체성(롬 13:8-10)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핍박하는 그룹들 중의 
하나로 성경에 등장한다(행 7:58). 스데반이 순교한 후, “유대교 지도자들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Glasser 2008, 441).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이 다메섹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던 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바울은 그를 보았다. 그 만남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즉 이방인들을 
위한 그의 사도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 (김세윤 2006, 352)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방의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로 변신하게 되었다(행 9:20).  
김세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독특한 그리스도관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에서 기원”(김세윤 2007b, 269) 했다고 한다. 바울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역사의 과정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Bosch 
2010, 205). 바울의 다멕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회심과 소명”(2010, 
202)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영적 체험(회심과 소명)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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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갈 2:8)로 부름 받았다는 선교적 소명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선교적 정체성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의 후반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로마서 13장 8-10절을 통해 바울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도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이웃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인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만큼 참으로 사랑하기에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이다”(Moo 2015, 1090-
91)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롬 13:10)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사랑의 기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십계명에서도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랑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약 
2:20)이듯 “증거(행함)가 없는 사랑은 동등하게 죽은 것”(Lloyd-Jones 2007, 244)이라 말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아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듯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인 
‘남’과 ‘이웃’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남’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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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 담론으로부터의 선교적 정체성 고찰 
성경과 선행문헌에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갖는 것임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성경과 문헌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이 섬기며 살아갈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의 담론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의 이해와 올바른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를 통한 선교적 정체성의 이해 
성경에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성경이나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적 사명을 가졌는가 또 가졌다면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직접적인 본문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다”(신현수 2011, 209). 또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직접적인 본문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선포된 
내용이나 선교적 교회를 통해 살펴보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성경과 
문헌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탐구하며 선교적 정체성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프로스트와 허쉬는 “선교적 교회는 크리스텐덤 이후 시대의 소망이다”(Frost and 
Hirsch 2015, 43)라고 하며, “새로이 등장하는 교회는 낡은 크리스텐덤의 전제를 포기”(2015, 
45)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선교적 교회란! 모이는 교회가 아닌 보냄 받는 교회이며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이며 깨어진 세계에 치유를 가져다주기 위해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운동이다. 지구상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와 종족처럼 
북미도 선교지다”(2015, 45)라고 지적한다. 데럴 구더(Darrell L. Guder)는 “한 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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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의 새롭고 놀라운 사실’에 대해 자신들의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Guder 2013, 26)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논쟁과 토론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근대 선교 운동은 진실로 성공적인 
사역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은 근대 선교가 기독교를 전 세계로 
확장한 반면, 오히려 북미의 기독교는 사회에서 숫자뿐만 아니라 권위와 
영향력이 함께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 주도적인 위치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2013, 26)   
구더는 북미 교회의 현실과 문제의 해결책을 선교적 교회의 태동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세계(Christendom)와 관련된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기독교세계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김은수 외 2015, 4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발한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하려 한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에 있어서 선교적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Guder 2017, 12-13). 선교적이란!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는 것과 달리 ‘세상을 향해 가는’(Go-To-Them)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Frost and 
Hirsch 2015, 47).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으는 방식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그의 독창적인 책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Redeeming the Routines)에서 “신앙과 일상 생활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분명하게 지적했다”(2015, 47-4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일상의 삶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과 일상의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요 20:21). 그러므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상의 삶이 
신앙이 되고, 또한 자신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최동규 2017, 91).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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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성육신하시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신발 가게를 하든지, 어떠한 
일이나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교회로서 삶의 실천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필수적이다’(Frost and Hirsch 2015, 55)라는 사실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의식(Mission Consciousness)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이상훈 2015, 116).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 개개인이 성육신적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이원론, 즉 
“세상에서 거룩한 현장과 속된 현장을 나누어 긋는 엄밀한 선을 포기”(Frost and Hirsch 
2015, 30)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비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비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선교의 
현장이요.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세상이며 이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선교는 특수하다는 점과 실제적인 시간적 상황에 있으며 그리고 역사적인 것으로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다”(Tennent 2013, 72)라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는 
현실적으로 처한 문화적인 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Frost and Hirsch 2015, 40)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와 
상황의 삶 속에서 “복음을 성육신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의미 체계)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2015, 83).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화와 상황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교회(그리스도인)는 세상(비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 소금과 빛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교회임을 인식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이란 교회에서의 모든 행위(예배, 찬양, 성경공부, 봉사, 
교제)는 성스럽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직업,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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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등)는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삶이며, 
또한 그것은 신성하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선교적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이웃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소명의식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성도들이 인식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선교적 정체성이다(서경란 2018, 논문 
개인지도 노트)14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교적 정체성의 중요성 
인간의 정체성이 그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선교적 정체성이 삶의 실천에서 
선교로 나타나야 하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본질”(Van Engen 2009, 33)이며,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2009, 31)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본질을 생활화할 때에야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2009, 
31).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이다.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은 곧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정체성이다.  
이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이 없는 선교적 교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선교적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을 상실하는 셈”(Newbigin 2010, 181)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14 서경란 멘토 교수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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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회복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2010, 181)는 사실을 통해 올바른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올바른 선교적  정체성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인식이 되어야 한다. 
요약 
2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정체성 인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간의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기에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은 (1)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2)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3) 피조물(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적 정체성’이 형성됨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관계를 통한 세 가지의 정체성을 
살펴본 후 그중에서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인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담론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약에서의 선교적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창 12:1-3)과 시내산 언약(출 19:4-
6)을 통해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파멸로 
빠져들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신약성경에서의 선교적 정체성은 예수님(요 20:19-23)과 바울(롬 
13:8-10)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오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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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의 담론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선교적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선교적 교회를 통한 선교적 정체성이란! 교회에서의 모든 
행위(예배, 찬양, 성경공부, 봉사, 교제)는 성스럽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직업,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등)는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삶이기에, 그것은 
신성하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이웃 사이에 있는 경계선, 즉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소명의식을 인식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선교적 정체성이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알 수 있다.  
2장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선교적 정체성 그리고 선교적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3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제 3 장 
 
선교적 정체성을 통한 제자도에 대한 연구    
2장에서 선교적 정체성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열방, 즉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3장에서는 2장에서 발견된 선교적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열방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소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Labberton 2014, 34)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즉 세상과 이웃, 즉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열방,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그린웨이(Roger S. Greenway)는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 세상은 우리들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곳이다”(Greenway 2001, 11)라고 하며, “우리 
생애에서 최고의 임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2001, 23)이라고 말한다. 그 실천은 바로 제자도로서 이러한 제자도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Hull 2009, 18)으로서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행해야 할 실천적 삶이다. 그런 점에서 제자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같다. 따라서 
제자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재 교회의 가장 긴급한 소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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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Labberton 2014, 54). 이와 같이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소명인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에 대하여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자도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으로서, 그의 제자된 자들이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열방을 향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 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바로 선교적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제자도는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 즉 선교적 
정체성이 열방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라면, 
제자도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드러난다”(Boa and Kruidenier 2010, 57). 이것은 정체성과 행하며 살아가는 삶, 즉 제자도의 
역동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온전한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한 제자도의 
삶도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자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먼저 제자와 제자도의 정의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살펴보며 제자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자의 정의 
제자(弟子, disciple)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스승의 추종자”(Wilkins 2015, 49-50)를 
말한다. 바로 제자란! “어떤 선생과 그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경 시대에는 그 
선생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2015, 30-31)는 사실이다. 제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이희승 1995, 1925)를 일컫는다. 이러한 제자의 의미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면서 교리를 배우고 
 
44 
찬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Horton 2012, 
331)한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제자를 가리키는 일차적인 단어는 헬라어로 
마쎄테스(mathetes)”(Wilkins 2015, 49)인데, 그 뜻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나 ‘따르는 
자’라는 뜻이다(Hull 2009, 30). 바로 신약성경에서의 제자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2015, 382)로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Dodson 2013, 58-59)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자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추종자를 가리키며”(Wilkins 2015, 50),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2015, 382)으로서 신자,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그 길의 사람, 혹은 성도라 불리우던 사람들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자도의 정의 
제자도의 사전적 의미는 ‘제자의 신분’을 말하며, 종교에서의 제자도란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신봉자)’(네이버 국어사전, s.v.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면, 제자도란 스승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의미한다. 특히 성경에서의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다”(Watson 2002, 18)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종에 의한 제자의 삶을 기대했으며, 또한 자기를 따르면 고통을 당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삶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가르치셨다’(2002, 18).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삶이기에 온전한 제자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Stott 2010, 160)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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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 
제자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제자도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적용될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Hull 2009, 35). 따라서 
제자도(弟子道, discipleship)란! “제자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Wilkins 2015, 52)을 삶을 
통해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제자도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앱 4:13)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충만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2015, 52). 특히 제자도란! 우리들을 열방, 즉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훼퍼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Bonhoeffer 2010, 64-65)라고 하며 제자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자도란! 선교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 즉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자도의 개념적 이해 
닐(Stephen Neil)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Neill 1959, 81: 
Bosch 2010, 751에서 재인용)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선교가 포괄적이 되면 선교란 
것의 본질이 상실되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고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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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교사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보다는 
각자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다”(Frost and Hirsch 2015, 24). 그러므로 제자도란! 지금 현재 자신의 현장에서 
선교적 의식, 즉 그리스도인 자신이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열방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란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지 미래의 거창한 계획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Sittser 2002, 36-37)는 점에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들이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첫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마 22:36-40)이고, 둘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마 5:13-16)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고 한다(Labberton 2014, 
28). 따라서 제자도의 삶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실천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복음서 전체(마 10:40, 15:24, 막 9:37, 눅 4:18, 4:43, 9:48, 10:16, 요 3:17, 4:34, 5:23-38, 
6:29-57, 7:16-33, 8:16-42, 10:36, 12:44-49, 13:20, 14:2426, 15:21, 16:5, 17:3-25, 20:21)에 걸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Ladd 2009, 334)라고 주장하신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함이었다. 이것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포된 ‘교회에 관한 헌장’에서도 
“그리스도는 열방의 빛이다”(Newbegin 2012, 16)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요 8:12)이라 하시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5)라며 증언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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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열방 즉, “세상의 빛”(요 8:12)이 되셨으며,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본을 보이셨다(요 13:15).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제자도이다. 
바로 “예수의 전(全) 사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수행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이러한 
사랑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눈다”(Ladd 2009, 334).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의 가르침은 제자도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제자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요 13:15).  
성경에서의 선교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즉 제자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에서의 제자도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면, 신약에서의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데니엘 캐롤(M. Daniel Carroll R.)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야훼의 실상을 
말로 표현했다”(Carroll R. 2000, 29: C. Wright 2014, 264에서 재인용)라고 한다. 이것은 
제자도의 삶은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즉 행함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삶에서 행함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 존 스캇(John R. W. Scott)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제자도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된다… (중략)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Scott 2010, 21) 
또한 빌 헐(Bill Hull)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도는 변화된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내뿜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제자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그분과 잇대어 살아간다는 데 있다. 제자도, 곧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다른 제자들을 또 길러 내려고 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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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Hull 2009, 24)  
이와 같이 제자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로만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선교적’이란 말과 ‘선교’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선교하는 삶이란 복음전도를 위한 
선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즉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둔다. 이것에 대해 프로스트는 ‘수많은 
사람이 읽은 유일한 성경은 그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 친구들의 삶’이라는 옛 속담을 
소개한다. 그는 ‘이는 사실이다’라고 하며, “우리의 근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우리의 삶을 ‘읽게’ 할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Frost 2009, 131)라고 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제자도라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없으면, 기독교는 단지 종교철학일 뿐이다”(Hull 2009, 
129)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이어서 제자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성경에 
드러나는 제자도를 고찰하며 살펴보기로 한다.   
성경에 드러나는 제자도에 대한 고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단호하고 지체없이 제거한다는 것”(Ladd 
2010, 159)을 말한다. 이러한 사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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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 재물이 구원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단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그것은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재물이나 그 사람이 
지닌 소유들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모나 자녀든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단을 요구하신다(마 19:29)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제자도(discipleship)란! 용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란 점에서 제자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인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과 목적을 계시하는 책’(Glasser 2008, 22)이 신구약 성경이기에 
제자도의 근거를 찾아 확립할 수 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자도 
구약에서 ‘제자’라는 말은 선지자의 제자(왕하 2:3)들을 부를 때 사용했으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사 
8:16)라며 오직 한번 사용하셨다. 이러한 제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제자’라 부르지 않고 ‘내 백성’이라 부르셨다. 일반적으로 제자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 구약에서의 제자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한 제자도 이해(창 21:22-34, 23:1-
21)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이 되어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족속, 즉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열방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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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야 했다. 즉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의 아내를 누이(창 12:13)라고 부르는 인간적인 
실수도 범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바로 그가 아내를 누이라 부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비겁한 행위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도덕적이다거나 믿음이 부족했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천사무엘 2001, 202)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살았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사라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사라는 ‘내 주인’이라 
부르며 끝까지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다(Glasser 2008, 91). 즉 아브라함이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다(창 22:17-18). 따라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열방, 즉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기 위해(창 12:1-3) 그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방 나라로 갔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어떠한 제자도의 삶을 살았는지, 그랄 왕 아비멜렉(창 21:22-34)과 
헷 족속(23:1-21)의 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대화를 통해(창 21:22-34)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다. 그가 이방인의 
땅 그랄 지방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동맹을 맺는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민자의 삶이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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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기에 이방인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창 21:22) 하며 
“불가침 협정을 맺기를 희망했다”(Morris 2007, 128).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불가침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평상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동맹을 요청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세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강병도 2003c, 520).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에서 살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살았던 것이다. 그는 비록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헷 족속과 대화를 통해(창 23:1-21)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장사할 묘지를 위해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이 나온다(창 23:1-20). 이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이웃과  관계에서 
행하는 제자도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창 23:4)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기에 헷 족속에게서 매장할 땅을 
구입하려 했다. 그때 헷 족속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창 23:6)라고 아브라함에게 대답한다.  
이러한 제안은 “동양 예절에 관한 문제”(Wenham 2006, 263)일 수 있지만, 그들이 세 
번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진심을 주장하고(6, 11, 13절),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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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을 대가 없이 주려고 한다”(2006, 260). 그 후에 아브라함과 헷 족속과의 대화를 
통해(창 23:7-20)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방 민족인 헷 족속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땅값은 은 400 세겔15이나 되는 땅(창 
23:15)이었다. 이렇게 값비싼 땅을 그저 주려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들과의 삶을 통해 서로 간에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창 23:6)라고 하며, 몇 번에 걸쳐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열방들 사이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헷 족속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믿음은 그 ‘길’을 가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Peterson 2015, 92)이라 한다. 여기서 그 ‘길’을 걷는 것은 
곧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으며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다니엘의 삶을 통한 제자도 이해(단 8:27)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방 나라로 가서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바벨론으로 잡혀 와 
                                                          
15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400세겔이란 16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싼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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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야훼의 신실한 종들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Frost 2009, 
42). 이들의 제자도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된다(단 1:8). 바로 이방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음식 규정(레 
11:2-47)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왕의 명령일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한 것”(강병도 2000b, 625)이었다. 
이들이 “음식을 구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들과 구별됨을 상징하려는 
것이었다”(C. Wright 2014, 326). 이와 같이 이들이 환관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문제였으며 또한 자신의 정체성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환관이 되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강병도 2000b, 625)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2000b, 626).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선교적 정체성이 있었기에 풀무불에 뛰어들 수 
있었다(Labberton 2014, 104-8).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 같은 제자도의 삶을 통해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였다(단 2:47, 3:28, 5:34, 6:26).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에 대한 훈련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우상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에 대해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통해 제자도에 대한 훈련을 확실히 받는 기간이 되었다. 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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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책망을 받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 글라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치료되었다”(Glasser 2008, 289)라고 하며,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이르러서야 모든 우상숭배를 단념하고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였다”(2008, 289)라고 한다. 즉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이방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본을 보였다. 비록 “페르시아의 시대는 정치적 공동체가 
없는 위기의 시대였지만, 예후드(이스라엘을 칭함)를 야훼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만든 생명의 시대였다”(오택현 외 2000, 174-75)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8장 27절일 것이다. 
이때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많은 
고민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앓게 된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단 8:27)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몸이 아프고 지쳐있었지만 
일어나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시 수행하는 것을 본다.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 이방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성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은 신성한 것임을 알았기에, 비록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는 거부했지만 바벨론을 
섬겼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양보함으로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에 자신을 순응시키지도 않는다. (Keller 2015b, 
224)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행 
1:8). 다니엘에게는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포로로 잡혀 와 살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한다”(Winter 2013, 73).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은 다니엘에게는 
땅끝이었던 것이다. 그는 땅끝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을 통해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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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 이방 나라에서 모든 족속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선교적 
정체성을 갖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경계선 넘어 열방, 즉 세상에 
속한 모든 족속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동하던 
인물들이다.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약 BC 2000년)에 부름을 받아 자발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 속에서 살았으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BC 605년경)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지혜자 그룹에 속하여 
비자발적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아갔던 인물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제자도의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된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한다.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들이 속한 세상의 이웃들과 
이방 나라 왕궁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자도의 삶에 대해 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도는 변화된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내뿜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제자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그분과 잇대어 살아간다는 데 있다. 제자도, 곧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다른 제자들을 또 길러 내려고 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치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Hull 20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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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삶이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제자도이다.  
신약에 나타나는 제자도 
신약성경 시대에는 “위대한 사상가 혹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전 
생애를 그 일에 투신하곤 했다… (중략)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지도자의 
‘제자’였으며, 주로 그들이 스승과 나누는 관계의 특성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Wilkins 2015, 104).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의 전 생애를 그 ‘길’을 
따르는 일에 투신해야 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자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겸비한 제자”(Sanders 2013, 24-25)가 되어야 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것은 제자도를 위함이어야 
한다”(서경란 2018, 논문 개인지도 노트)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반 되어야 한다(Sanders 2013, 25-32)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즉 제자도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복음서에 선포된 지상명령/대 위임령(마 28:16-20, 막 16:15, 눅 24:47-48, 요 20:2) 중에서 
마태복음의 지상명령(마 28:18-20)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선포한 지상명령(행 1:8)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음서에서의 제자도(마 28:16-2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마 28:18-20)”(Hull 1993, 
47). 예수님께로부터 “훌륭하게 교육받은 초기의 제자들은 제자 삼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1993, 76).  
이러한 제자 삼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의 배경이 큰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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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년 7 월 18 일) 이후(AD 65~70 년경)에 쓰여졌다16고 보고 있다. 마태복음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쓰여졌다면 마태의 공동체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마태가 복음서를 쓴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그의 소명과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공동체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주로 그의 선교적인 비전 때문”(Bosch 2010, 103) 이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선교적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마태복음을 통한 선교에 대한 이해는, “마태복음 28장 
16-20절에 나오는 소위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중략) 
…실제로 이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의 요약 –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 – 
이다”(Nissen 2005, 33-34). 이러한 대위임령은 제자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짐에 있어 제자도에 대한 중요성을 보게 한다. 니센은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제자도(Discipleship)’라고 한다(2005, 43). 또한 보쉬도 “제자도란 주제는 
마태복음과 마태의 교회와 선교 이해에 중심적이다”(Bosch 2010, 125)라고 한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시작이며 전체의 요약인 대위임령의 내용을 분석하며 마태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사실이 중요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쓰면서도17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강하게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강조했다”(2010, 106). 마태의 대 
위임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마 28:19)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특히 
마태복음의 첫 번째 제자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다(2010, 112).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죄인과 반역자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C. Wright 2014, 531)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하셨다. 무엇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16  마태복음의 기록 연도에 대한 다양한 주장(AD 65–115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는 AD 65-70년으로 보고 있다.  
17 마태복음의 일차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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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살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땅의 모든 거민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시편 33:14-15)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민들을 향한 마음과 행하신 일들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제자 삼은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다’(마 28:19). 바로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한 성령의 임재로 ‘세례의 불에서 나오는 생명이 죄에 대해서는 죽도록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생명을 갖게 한다’(Dodson 2013, 15)는 의미이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위임 명령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을 포함시키셨을 때 그분은 제자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Horton 2012, 307)이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었다(Wilkins 2015, 261)는 사실을 통해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것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McGavran 2002, 35)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참된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며 살아가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기에 윌킨스는 “마태는 참된 제자도의 본질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한 자들에게서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Wilkins 2015, 261)하여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도란! 모든 민족을 참된 제자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회심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통해 다른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에 일상의 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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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위임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Green 2014, 474). 특히 
이 명령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열매를 맺도록’ 도전받는다”(Bosch 2010, 118)는 
사실을 알게 한다. 무엇보다 열매 맺는 제자도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삶의 본을 보이며(요 13:15)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일상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빌 헐은 제자도에 대하여, “산상설교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도일 것이다. 
제자도는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이다”(Hull 2009, 129)라고 말한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지혜자의 삶으로서 삶의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즉 “지혜자의 목표는, 그 자신이 완벽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가르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중략) …그들은 단순히 그 교훈의 
주창자로서뿐 아니라 그 유효한 실재로서 교훈의 담지자다. 그들은 가르침 자체”(Buber 
1977, 79-80: Frost and Hirsch 2015, 285에서 재인용)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이 진정 예수님에게 속해 있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했다”(Wilkins 2015, 275). 이러한 제자도의 삶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한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첫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40)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마 22:37-40). 마크 레버튼(Mark Labberton)은 그의 
저서 제일소명에서 소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계명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Labberton 2014, 31)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도의 삶을 위해 제자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서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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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신 6:5).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14:21)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제자도의 첫째 소명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다(마 22:39).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공동체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창 1:27). 그러기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으며 한 가정에 소속된 형제와 자매들이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소속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소속되었다는 데서 온다”(Anderson 2008, 31)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서로에게 소속된 형제와 자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하셨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이타적이어야 
하며, 용서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한다(Sanders 2013, 43).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다(창 1:31).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일 
것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 1서 4:20)라고 한다. 그러기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서 두 번째로 큰 계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도리”(C. Wright 2014, 532)이다. 그러므로 빈부귀천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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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며,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Calvin 
2010, 169). 또한 “사랑은 세상에서 교회(그리스도인)가 가진 능력”(Van Engen 2014, 
87)이기에 예수님을 알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McClung 2011, 17)는 사실이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바로 세상 이웃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경계선을 넘어”(C. Wright 2014, 637)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 
소금과 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다(조경철 2010, 208).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선교적 삶의 양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소금과 빛의 유비類比(마 5:13-
16)를 들 수 있다”(최동규 2017, 99).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강병도 2008, 133). 이러한 삶에서의 행위를 통한 실천에 의해 표현되는 삶의 
가르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 즉 “새 이스라엘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Blauw 2002, 103)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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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자로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마 5:13-16)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일상에서 “교회와 제자들이 선교적인 기능을 통하여 매력적으로 빛을 발할 때 일어난다… 
(중략) …세상에 소금과 빛은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제자들도 그렇다”(조경철 2010, 209). 따라서 제자의 본질인 세상의 
소금과 빛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의 소금. 소금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마 5:13)라는 비유는 소금이 (1) 냉장고가 없을 
당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2) 인간이나 땅 위에 존재하는 동물들에게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등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Wilkins 2012, 239). 그러나 제자도를 위한 소금의 
이미지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Turner 2014, 214)으로 이해하며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소금은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고”(Barton et al. 2003, 150), “요리를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물질”(Fleming 2014: Veritaholic 2014에서 재인용)이다.  
소금은 음식에 짠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전반적인 풍미를 높여 
맛있게 해줍니다. 또한, 쓴맛을 없애주고 이취를 줄이며 단맛을 강하게 
하고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음식에서 짠맛이 난다는 것은 
소금을 넣어도 너무 많이 넣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Fleming 2014: 
Veritaholic 2014에서 재인용)  
소금이 맛과 향기를 내는 것 외의 다른 역할은 음식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데 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고유한 맛을 낼 수 
없다.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음식 고유의 맛을 내게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바울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골 4:6)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드러내고 세상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모습으로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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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빛. 빛은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택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곳곳에 비추도록’(T. Wright 2014, 73)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는 등불인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기름)을 
태워 빛을 밝히게 된다.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빛으로서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는 이타적인 삶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14:27)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성도인 우리들이 빛을 비출 참된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이 되어 교회(성도)의 빛을 세상(열방)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제자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의 제자도(행 1:8)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십 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행 1:3).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5)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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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고 선포하시고 승천하신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예수님을 믿고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Sanders 2013, 239). 이를 통해 선교나 제자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열흘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다(행 2:1-4).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 이후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해 제자도의 삶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행 1:8)은 ‘성도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만드셔서 세상 모든 이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간청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다(Newbegin 2010, 170).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증인)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2010, 175)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전파가 
이름도 빛도 없는 전도자에 의해 수리아 안디옥에 전해졌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 받은 
바울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다.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교회와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초대교회의 제자도를 
계속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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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옥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한 제자도 이해(행 
11:19-26) 
스테반의 순교 후, “핍박의 바람은 이 도(道)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브로(Cyprus)와 
안디옥(Antioch)까지 옮겨다 놓았다”(Willimon 2000, 164)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에 핍박을 피하여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에 의해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행 11:20-
21). 또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안디옥에 첫 번째 이방인교회가 탄생한다. 당시에 안디옥에 도착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행 11:24)를 통해 안디옥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된다. 
그러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 함께 팀 사역을 시작한다(행 11:26). 
무엇보다 이들이 함께 팀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일 년 만에 “안디옥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최초로 외부인들로부터 이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명칭인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신현수 2011, 214)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재치가 넘치고 별명 붙이는 재주로 유명한 안디옥의 믿지 않는 
대중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조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친숙하고 익살맞은 
표현이었을 것이다”(Stott 2014, 311).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 자들에 대한 적당한 칭호”18(김경진 2011, 265)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 공동체로서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집단”(강병도 2000a, 268)에 속한 자들로서, 즉 “그 말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제자도의 
특성을 강조”(Stott 2014, 311)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뜻한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공동체로 구성된 집단임을 말한다.  
안디옥교회는 “신약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결과물로 형성되었고, 또 이 안디옥교회 역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한 교회였기 
                                                          
18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스디아노이’(Christianoi)인데, 여기서 접미사 
‘이아노이’(ianoi)는 ‘누구에게 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1세기 당시 로마 
황제 아우스도에게 속한 종들을 ‘아우스도아노이’(Augustianoi)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문자적으로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란 의미를 갖는 것이다(김경진 2011,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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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신현수 2011, 218)는 사실이다. 즉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 주변의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행한 제자도의 삶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한 제자도 
이해(살전 4:9-12)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장군 중에 하나인 카산더(Cassander)에 
의해 BC 315년경 마게도냐 지방에 설립된 신도시이다. 카산더는 “알렉산더 대제의 
이복누이인 그의 아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Wilson 1995, 15) 으며, BC 
168년 로마에 의해 점령되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된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AD50-51년)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지만(행 17:2),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약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김세윤 2007a, 22).  
바울의 복음 전파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은 본의 아니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하직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하여 베뢰아에 이르게 된다(행 17:10). 바울은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여 그가 하직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길은 
사탄에 의해 번번이 막혔고(살전 2:18),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하였다(행 18:1).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듣게 
된다”(김형동 2015, 109). 이때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바울이 불과 약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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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이니”(살전 2:13), 그것은 진실이며 또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라 
말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해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 하심을 보게 된다. 그렇기에 비록 바울이 하직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처럼 야반도주를 한 듯이 
보였지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살전 
1:3)를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본받는 자가 되었다(1:6). 또한 주위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1:7).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음란의 행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4:1-8),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살전 4:9)고 하며, “더욱 그렇게 행하고”(4:10) 
실천 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구별된 자로서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살전 1:6-7)는 사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을 통해 서신서의 독자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촉구”(Stott 2015, 115)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살후 1:11) 살아가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행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자기들만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과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 주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Bruce 2006, 75)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면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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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선교적 교회를 통한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를 통한 제자도 고찰 
프로스트와 허쉬는 “성경적 신앙의 핵심에 있는 사도적 상상력을 일깨우고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담대한 선교적 참여에 나서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싶다”(Frost 
and Hirsch 2015, 9)라고 하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시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해지고 
반응”(2015:10) 하도록, “새롭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선교적(missional) 공동체를 개척하는 
것이 선교적 상황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교회가 가야 할 최선의 길”(2015, 11)이라 
하며 현대의 선교적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선교적 교회가 나갈 방향은 ‘내부인’(교회 안)에서 ‘외부인’(교회 밖의 
세상)으로, 즉 복음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와 상황의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성육신적 선교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교회(그리스도인)의 ‘진짜 본질’이라고 말한다. 즉 교회(그리스도인)는 
진짜 본질을 발견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2015, 11-
14)라고 한다. 프로스트와 허쉬는 새로운 선교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문화와 상황)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missional identity)’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선교적 공동체 즉 현대인들에게 다가갈 선교적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 매년 
8월에 네바다 사막(Nevada Desert)에서 실행되고 있는 비기독교적 이벤트로 
‘버닝맨(Burning Man: 사람의 형상을 태우는 데서 비롯한 축제의 이름, 혹은 문화 현상-
역주)’의 행사를 소개하며, 현대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목말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대중 가운데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IT의 발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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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시대에 버닝맨은 
“당신을 필요로 하며 당신에게 의존하는 공동체”(2015, 18)라는 소속감을 주고 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네바다의 블랙록(Black Rock) 사막에서 혹독한 더위에 식당이나 
에어컨도 없이 생존하는 것을 배우며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2015:19),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이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힘을 주고(empowerment), 사람의 조형물과 ‘고백 카드’를 태우며 '영적 감각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2015, 17-21)고 말한다.  
이것이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 내의 일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현상이지만, 
버닝맨의 이벤트를 통해 그 행사의 내용이 일단 대중들의 필요들을 알고 채워줌으써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하고 영적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버닝맨은 세상적인 
정체성과 영적 감각을 갖도록 도와 주는 것이지만, 이들의 행사 내용을 통해 기독교 
교회들은 대중들에게 이것을 위해 시도하는 일들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그리스도인)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벤 엥겐(Charles E. Van Eng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교회 
자신을 인식해야만 한다… (중략)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질을 생활화할 때에야 비로소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Van Engen 2014, 40)   
이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위해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대처하고 변화하며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의 본질과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과 제자도가 중요하다. 버닝맨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그리스도인)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 버닝맨과 같은 단체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제자도가 연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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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트는 “선교적 교회는 소속된 지역 공동체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필수적”(Frost 
and Hirsch 2015, 55)이라고 한다. 선교적 교회란! “속한 공동체에 무언가를 부과”(2015, 
56)하는 것이 아닌 “각 그룹 속에서 그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며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2015, 56)이다. 이것에 대해 
구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신학의 내용은 항상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중략) …선교적 신학은 '보편적인'(universal) 신학이 아니며, 항상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역적인'(local) 신학이다. 즉 어떤 특수한 문화적 상황 
속에 있는 기독교 전통의 특수한 맥락과 비판적인 대화를 해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Guder 2017, 53) 
그러므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것인지 연구하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 버닝맨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그리스도인)가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선교적 교회는 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그리스도인)가 
그들의 삶(문화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그리스도인)는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이 세상은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곳이 되어야 한다. 
프로스트와 허쉬의 새로운교회가 온다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각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교적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모던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동화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선교적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화와 시대에 상관없이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 성육신화 되어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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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관계를 계속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 
선교적 교회를 통한 제자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김영봉은 대럴 
구더의 증인으로의 부르심의 추천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서구 기독교가 기독교 후기 시대 속에 처한 
상황을 자각하고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에서 
생겨났다. 이것은 사실 선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이며, 신학의 근본적인 성격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관한 문제이다. (Guder 2017, 1) 
또한 벤 엥겐(Charles E. Van Engen)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교회야말로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역 교회로 모여 복음을 생활화한 삶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나의 선교적 교회론으로 보는 지역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위해 
세워졌으며 그들은 실로 믿음의 실체인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Van 
Engen 2014, 21-22)  
한편 김은수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심각하게 질문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나,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선교를 통해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론은 기독교 세계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키거나 배제시킨 
서구 기독교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 (김은수 외 2015, 55)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 즉 교회의 본질을 통해 선교적 교회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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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참된 목적, 즉 교회의 본질은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어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은 선교를 
떠나서 정의할 수 없고 선교는 교회가 가진 세상과의 선교적 관계를 떠나서는 정의할 수 
없다”(Van Engen 2014, 57-58)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위해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와 
기존 교회의 다른 점은 선교적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의 성격이 분명하다는 데에 있다”(신현수 2011, 198)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신현수는 ‘선교적 교회론에서의 회중의 정체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회중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인(全人)이 온전히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의 
독특한 지위를 확보한 존재로서 다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회중들이 모인 교회가 복음사역 수행의 도구로서의 선교적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2011, 202)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사역 수행의 도구로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주변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듯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선교적 교회도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란 
복음사역 수행의 도구로써 쓰이기 위해 언제나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에 대해 구더는 “복음서는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선교적 
숙고인데, 그분의 삶과 사역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상황(context)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Guder 2017, 11)라고 하며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대하여 강조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Van Engen 2014, 
64)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발전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비본질적인 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고후 6:16)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73 
선교적 교회 즉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기독교 문화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러한 선교적 교회를 통해 발견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듯이, 선교적 정체성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 이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랑의 사귐을 이룰 때,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지상 최고의 
사건을 증거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의 존재 목적을 발견한다”(Van Engen 2014, 167)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의 목적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도와 같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국 제자도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제자도란 것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방,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것에 대해 구더는 “선교적 교회는 생각과 
행위, 존재와 행함 사이를 잘못 분리시킨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Guder 2017, 21)라고 
말한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제사장 역할, 즉 
제자도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도의 삶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인 예배와 외적 경건을 행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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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Glasser 2008, 208). 바로 
이런 점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음을 지나치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완전히 무의미한 
말로 그들에게 들렸다. 아모스로부터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백성들은 자만에 
빠져 있었다. (Bright 2006, 28-29)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는 그들의 행위와 행함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고전 6:16), 즉 선교적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경에서의 “교회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특정한 사명을 공유하며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교제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자들”(Cole 2010, 61: 최동규 2017, 96 에서 재인용)이다. 바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을 갖지 못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듯이 선교적 정체성이 없는 
제자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일상의 일을 통한 제자도 이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어떤 개념도, 절대적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무엇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가? 무엇이 
나를 매혹하는가?"(Gilley 2011, 34)에 관심을 기울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의되지도 않은 포스트모던 시대는 ‘오늘날 모든 학문의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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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왔었던 객관성이 의심이 되고 있고, 지식 체계의 통일성과 보편성 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 세상은 갈수록 불확실성과 상대성이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신국원 1999, 227)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독교 ‘신학은 좋든지 싫든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문균 2000, 91)임을 알아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의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 우선적인 것은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어떻게 
신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2000, 91)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현시대에서 세상의 제도와 보조를 같이하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판매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매하고 있는 듯하다"(Gilley 2011, 
57)는 점을 통해 포스트모던 세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의 세상으로 왜 보냄을 받았는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만이 선한 것은 아니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세상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Keller 
2015a, 226)고 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의 
일은 선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교회에서의 일은 선하고 세상의 직업, 즉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악한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관점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6 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다스리는 것은 ‘경작하며 지키는 것’(창 2:15)으로 일상에서의 모든 노동(직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모든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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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주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직업에 따른 노동 활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소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vocation)이란 어원은 라틴어 ‘보카레’(vocare)로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누군가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 ‘자신이 아니라 불러준 이’를 위해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명령을 따라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소명’이 된다(2015a, 21)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기에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인간과 일을 존엄하게 대해야 마땅하다”(2015a, 17). 바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한 이 소명을 깨닫는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선교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에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제자도의 삶은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어느 시대나 상관하지 않고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땅끝)에서 그 일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각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와 어떠한 모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제자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자신들을 배치시켜 주신 대로 그들의 이웃과 
직장과 참여하는 여러 모임들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전도하는 일에 가장 훌륭한 도구는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이웃과 
가정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Hull 1994, 145) 
이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자신들을 배치시켜 주신 
곳에서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과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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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선교적 정체성이 
분명할 경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보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 동화되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심각한 결과를 갖게 된다. 때문에 
오늘날 시대와는 상관없이 올바른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을 갖는 것은, 곧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에 관계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싯서(Gerald L. Sittser)에 의하면, “성경 기자들은 신자들이 현재 살아가야 할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Sittser 2002, 38)라고 말한다. 즉 성경 기자들이 그 당시 신자들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앞의 문단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일(직업)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인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일을 통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팀 켈러는 그의 저서 일과 
영성(Every Good Endeavor; Faith & Work)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는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 등, 
일상에서의 노동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모르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신령한 직분’과 ‘세속의 직분’ 19 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Luther 1970, 12: Keller 2015a, 85에서 재인용)이다.  
창세기의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일로 묘사”(Keller 2015a, 
41)하며 일의 시초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러기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인류를 값없이 구하신 
                                                          
19 루터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종교적인 일들, 즉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이 하는 일은 
신령한 직분으로 여겼지만,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즉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이 하는 일은 
세속의 직분이라 여겼다(Keller 2015a, 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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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2015a, 90)이 된다는 사실이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창조의 일은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듯(창 1:28),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웃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즉 집이나, 음식이나, 
TV 나 인터넷 등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들을 개발하고 
만든 '나와 이웃'이 있기에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구에겐가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나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장"(김세윤 2008, 100)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소명의 장"(2008, 100)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일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끊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책을 쓰는 일을 
하거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즉 직업을 통해 그 일들을 잘 함으로써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Keller 2015a, 94).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일해야 한다”(2015a, 94).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그 일을 능숙하게 행할 때 이웃을 더 많이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으며, 
또한 그 일에 능숙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전 4:2).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선교적 정체성이요,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서의 제자도이다. 제자도의 삶은 "목사나 사역자로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 또한 공장, 법률회사,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는 일에 헌신"(Frost 2009, 353)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도록 주신 일이기 때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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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주께 하듯”(골 3:23) 하는 것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제자도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땅끝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임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요셉에게는 애굽 땅이,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땅이 
그들의 땅끝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반대편이 땅끝인가? 바로 우리들의 
‘땅끝’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땅끝)에서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될 때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일상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요약 
3장은 성경에 드러나는 제자도에 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나 ‘따르는 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제자란!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는 
예수님의 추종자를 가리킨다면,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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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에서의 제자도는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펴보았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는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 이방인 왕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 즉 세상의 이웃과 
이방 나라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다. 특히 이방 나라 왕을 
섬기던 ‘다니엘은 이방나라 왕의 명령 중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는 
거부를 했지만,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일로서 바벨론을 섬기는 모습’(Keller 2015b, 224)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제자도를 살펴보았다.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이 분명할 경우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선교적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위험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구분되어 있으나 분리된 것은 아니다’(It is distinct but not separated)
20
라는 
사실에 의해 상호 불가분의 역동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이 없는 제자도는 불가능하며 제자도가 없는 선교적 정체성은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지상명령(마 28:16-20)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안디옥교회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복음서에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20  이 표현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연구의 committee member인 
풀러선교대학원 조은아 교수께서 요약 정리해 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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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요.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대교회에서의 제자도는 안디옥교회와 데살로니가교회를 통해 살펴보았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 주변의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의 종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불과 약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비록 믿음이 
성숙되지는 않았기에 아직도 옛 행실을 끊지 못하는 습관들도 있었지만,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살전 1:6-7)는 사실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안디옥교회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자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자신의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선교사적 소명의식’21을 발견하여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 즉 선교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 1 부 문헌연구를 통한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21 본 연구에서 선교사적 소명의식이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도임을 
발견하였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인식과 
실태이기에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1부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열방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제2부 현장연구를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제 II 부 
 
ANC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현장연구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연구목표는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 나타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이해하는 데 있다’. 첫 번째 연구목표를 위해 제 1부 문헌연구에서는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들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역동적 
관계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의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연구목표를 위해 제 II 부 
현장연구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장연구를 위해 4장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연구방법 이론과 현장조사의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연구 설계를 할 것이다. 5 장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터뷰 자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제 4 장 
 
현장연구 설계      
제1부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현장연구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 현장연구의 목표는 LA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전에 계획이 
필요하다…. 무엇을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하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연구설계이다”(Babbie 2016, 135). 현장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장에서는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연구를 실행할 것인지 
현장연구방법론을 살펴보고, 질문지를 어떻게 만들고, 연구의 참여자들의 모집과 표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장연구를 위한 참여자들의 기초조사 등 현장연구를 위한 설계를 할 
것이다.  
현장연구방법론 
바비(Earl Babbie)에 의하면, “사회연구는 변수들과 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중략) …변수는 사회연구자들이 속성(attribute) 혹은 값(value)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는다”(Babbie 2016, 19)라고 한다. 그와 같이 현장연구도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속성)들과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연구를 
위한 현장연구방법론으로는 크게 양적연구방법론(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과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이 있다. 양적연구는 “사회형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의 속성에 숫자(number)를 부여하여 자료를 수집”(김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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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양적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신뢰성22이 
있고 반복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인위적 조작으로 인해 타당도는 떨어진다”(2008, 
74). 반면 질적연구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words)의 형태로 수집되며, 
자료에는 주제와 범주(catagories)로 구분하여 분석”(2008, 74)하는 방법으로 질적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이다. 그러나 질적 조사는 주관적인 개입으로 
신뢰성이 낮고 일반화가 곤란하다”(2008, 74)라는 단점이 있다.  
양적조사는 제한된 보기 내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타당성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인터뷰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조사의 “정보는 마땅히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를 갖추어야 한다”(Sogaard 2011, 2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양적조사와 타당도을 
높일 수 있는 질적연구를 시행하여 이들을 수집하고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하였다.  
그러나 현장연구의 목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임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서베이를 
위한 질문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기에 한계가 있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서베이를 위한 
질문지를 만들어 선 설문조사(Pre-Survey)를 실행하였지만,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질적 
연구인 인터뷰의 자료를 주 자료(main resource)로 사용할 것이다.  
현장조사연구의 목적을 위해 먼저 연구자 자신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직접 만들었다. 연구자에 의해 질문지가 준비되었을 때 제일 먼저 
풀러선교대학원 DMiss (선교학박사)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기생들과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그 후에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서 
                                                          
22  현장연구에서의 신뢰성은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나타내는 
지표”(Sogaard 2011, 112)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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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을 선정하여 그들과 약 2 시간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 질문지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현장연구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양질의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참고하여 참여자들의 언어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 이토록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현장조사의 참여자들이 
질문지를 읽거나 직접 질문을 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쉽게 이해하며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현장연구에 
필요한 질문지들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질문지를 만들어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많은 부족한 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질적 연구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로버트 인(Robert K. Yin)은 “질적 연구의 매력은 연구자의 관심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알기 쉬운 언어로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Yin 2017, 
33)라고 한다. 존 W. 크레스웰(John W. Creswell)은 질적 연구에 대하여 “미세한 실과 많은 
다양한 재료의 혼합으로 구성된 복잡한 천으로 은유할 수 있다. 이 천은 쉽게 또는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는다”(Creswell 2009, 31)라고 한다. 이는 질적 연구의 다양성과 
포괄성과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복잡한 질적연구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본인의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포커스 그룹의 조사는 양질의 질문지를 
만드는 것으로 한정을 했다. 인터뷰는 양적연구방법론에서 얻을 수 없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에 본 연구의 ‘주 연구방법론’(Main Research Methodology)이 될 것이다.  
인터뷰, 즉 “조사 기법으로서 면접(interview)은 피조사자가 심문을 받는 것처럼 
정보 제공을 강요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충분히 평등한 
관계를 세울 필요성에서 탄생되었다”(Blanchet and Gotman 2006, 9). 모든 현장조사와 같이 
인터뷰도 피조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때로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 연구문제를 설정하거나 연구대상의 한정, 관련 변수의 인지, 
가설의 도출 등을 위한 탐색적 방안(exploratory device)으로서 역할”(김렬 2011, 294)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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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나 관찰에 의해 수집된 자료나 그 분석의 결과를 면접을 통해서 검증하거나 
평가함으로써 다른 자료수집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2011, 295).  
이러한 면접에 대해 윌리엄 라보브(William Labov)와 판쉘(D. Fanshel)(1977)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면접(interview)은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의 정보를, 즉 B 의 
전기에 포함되었던 정보를 뽑아내는 언어적 사건이다”(Blanchet and Gotman 2006, 21)라는 
말과 같이 인터뷰는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인터뷰를 통해 그들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터뷰는 마치 “두 군주 사이의 대등한 대화와 
같은 외교적 언어 활동에 속하는 사회적이고 언어적인 관계의 한 유형”(2006, 9)이 되어야 
한다. 또한, “면접(interview)은 연구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면접자가 
응답자와 서로 대면하여 실시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질문을 가하여 응답을 얻는 방법”(김구 2008, 401)을 시도해야 한다.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자는 질문을 할 뿐 아니라 응답자의 언행이나 말투 
그리고 그의 몸짓은 물론 ‘응답자의 언어 구사 능력’까지도 관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Babbie 2016, 375).  
준 표준화 인터뷰(Semi-Standardized Interview) 
면접에 의한 자료수집은 면접 방법과 형식에 따라 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 
그리고 준 표준화 면접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 표준화 면접
23
(Semi-Standardized 
Interview)을 실시한다. 준 표준화 면접은 표준화와 비표준화 면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식으로써 중요한 핵심질문들은 표준화하고 그 밖의 상황은 비표준화함으로써 면접자가 
재량권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융통성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터뷰를 
위한 준비된 질문은 인터뷰 개관도 표 1과 같고 질문의 깊이와 넓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양질의 자료를 습득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조사 인터뷰는 준 표준화 
인터뷰를 채택한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인터뷰 질문은 아래 <표 1> 
‘현장연구를 위한 인터뷰 개관’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장연구를 위한 인터뷰 개관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세상의 이웃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4. 예수님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말씀에 대하여… 
1)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2)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요?  
3)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요? 
(언제, 어디서 따르는 것을 말하나?) 
질적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 계획 
질적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할당표본추출’24과, 단순 무작위 추출이 아닌 “전체 
모집단을 계층별로 구분”(Sogaard 2011, 166)하여 추출하는 ‘층화표본추출’, 그리고 
“목적(Purposive) 추출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중략) …(연구하고) 싶은 대상만을 
선정한 후 표집하는 방법”(2011, 164)인 ‘판단표본추출’의 방법으로 수행할 것이다. 
할당표본추출 방법으로 질적조사를 하기 위해 장로 1명, 권사 1명, 안수집사 남녀 각각 
3명, 평집사 혹은 세례자 남녀 각각 2명, 총 12명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24  할당표본추출이란, “조사자들이 모집단 중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 조사하는 경우” 
(김에녹 2016: 표본추출 강의록에서) 로 본 연구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별, 연령 
그리고 직분별로 몇 사람씩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시행하기에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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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의 실태를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면접이 시행되는 방식은 
서베이(인터뷰) 모집단과 서베이 내용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Babbie 2016, 376).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면접원과 인터뷰를 할 
때 전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중에서 추출할 예정이다. 할당 추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령과 
직분에 따라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연구함으로써 
각 그룹별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까지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위한 모집단은 ANC 온누리교회 중에서 주일 아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서 각 직분별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성도들을 선택해야 하기에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층화표본추출법은 연구대상의 집단에서 두 개 이상의 집단이나 계층이 있을 경우 
각 집단이나 계층에서 그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계층들에게 각각의 규모에 맞게 조사의 참여도를 
차별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불균형 그룹 간에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김에녹 2016, 
강의안)이다. 층화표본추출은 집단내의 서로 다른 집단이 표본에 적절하게 대표하게 되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모집단의 크기와 층화의 근거가 되는 
모집단에 대한 많은 사전지식이 필요하다(김구 2008, 290).  
본 연구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연구자의 성경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서 
연구에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실행하기에 또한 판단표본추출(judgment 
sampling)의 방법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판단표본추출법은 “조사자가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선택하거나, 표본의 선택기준을 정해 놓고 선택된 표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채서일 2010, 245)으로 본 




ANC 온누리교회에는 성인 약 2,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중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일 아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25에 참여하는 약 50-60 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본 연구에 합당하게 
고려된 12명을 직분별, 연령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는 남녀 각각 
6명이었으며 직분별로는 장로 1명, 권사 1명, 안수집사 6명, 평집사 3명 그리고 평신도 
1 명이었다. 연령분포도 30 대 1 명, 40 대 2 명, 50 대 5 명, 60 대 이상 4명으로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분포에 비례적으로 선정하였다.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이들이 이미 성장하여 독립(결혼이나 대학 진학 등)하였거나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와 미혼인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경공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뷰의 결과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표본이 된다기보다는 
ANC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히고 연구를 진행한다. 
인터뷰 사전 준비 사항 
인터뷰를 통해 현장연구를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조사자는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과학적 고려사항과 더불어 많은 윤리적·정치적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Babbie 2016, 44). 조사에 응하는 참여자들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익명성과 비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2016, 47-56). 현장연구를 
위한 질문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의 준비를 마친 후 현장조사의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는 교수단인 ‘제도적 
검토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2016, 60)인 풀러신학대학원의 HSRC (Human 
Subjects Review Committee)에 제출하여 인터뷰 실행에 필요한 승인을 받은 후에 인터뷰를 
                                                          
25  성경공부는 매 주일 아침 8시부터 9:15까지 실행하고 있기에 이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자녀 문제, 픽업 문제 등)들이 가족 내에서 잘 상의 
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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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뷰를 실행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인터뷰의 
위험 여부, 익명성과 비밀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로부터 HSR 인터뷰 사전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실행하게 될 것이다.  
자료수집(Data Collection) 
본 현장연구의 목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조사방법인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방법인 인터뷰를 실행하여 이들 자료들을 동시 
내재적 통합설계 방법론26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의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질적연구방법론인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주 인터뷰(Main Interview) 
인터뷰는 ANC 온누리교회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약 50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본 연구에 합당하게 고려된 12 명을 직분별, 연령별로 할당하며 선정하여 
실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는 남녀 각각 6명이었으며 직분별로는 장로 1명, 권사 
1명, 안수집사 6명, 평집사 3명 그리고 평신도 1명이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 개인마다 
60 분에서 120 분 동안 교회나 조용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만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적게는 3 개월에서 길게는 4 년 이상 
성경공부를 통해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었기에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인터뷰를 실행할 때 그들의 언어뿐 아니라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6 동시 내재적 통합방법론이란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질적연구 
안에 양적연구를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양적연구 안에 질적연구를 포함시켜 얻어진 자료들을 
통합시키는 통합방법론을 말한다.  
 
92 
현장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현장조사의 분석과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 참여자들의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참여자들의 기초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질적 분석은 
과학이면서 예술(art)”(Babbie 2016, 593)이기에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통찰력과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질적 분석은 마치 예술가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지침과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내듯이 질적 분석의 자료 
처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어야 한다(2016, 606). 이러한 질적 조사인 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의 특징을 알기 위한 기초조사를 한다. 
인터뷰의 질문27에서 처음 여섯 가지는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교회 직분과 이들의 이민 
햇수, 신앙생활 햇수, 신앙생활이 이민 생활에 미친 영향, 성경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참여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인적사항과 함께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의 기초조사를 통해 인터뷰에 선정된 12명(남: 6명, 여: 6명)의 성도들의 
특징은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약 4년 동안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 15분까지 진행하는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28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임을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의 나이 분포는 30대(1명), 40대(2명), 50대(5명), 60대 이상(4명) 
이며, 신앙연조는 11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성도가 1명, 20년 이상인 성도가 8명 그리고 
모태신앙인이 3 명이다. 참여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햇수는 5 년 미만이 1 명(주재원), 
11년에서 15년에 해당하는 성도가 7명, 16년에서 20년에 해당하는 성도가 2명 그리고 
20년 이상 된 성도가 2명이다.  
이들은 주일 아침 성경공부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실행하는 6주 이상의 성경공부에 
10번 이상 참여한 성도들이 5명29이고, 나머지 7명30은 조사 당시에 참여하고 있던 주일 
                                                          
27 인터뷰 질문지의 전체 내용은 첨부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28  한 학기에 10주씩 60주(구약: 40주, 신약: 20주) 동안에 걸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역사적 순서에 따라 강의하는 성경공부이다.  
29 다른 성경공부 외에도 각 학기마다 10주씩 진행되는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10회 이상 
참여한 성도들이다.  
30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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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성경공부가 처음인 성도들이다. 이들은 신앙생활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주며 삶의 변화를 주고, 또한 절대적 영향력을 주며 삶의 방향키 역할을 하고, 
특히 나의 삶을 붙들어 주며 인도하시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삶의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자신들에게 화평과 행복을 주고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는 대부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행되었음을 기초 조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요약 
4 장은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연구 설계이다. 현장연구 설계를 시작할 때에는 양적조사방법론인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방법론인 인터뷰를 실행하여 이를 통합함으로써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선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한 결과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연구에 적절한 자료가 되지 
못함을 발견하고, 질적조사방법인 인터뷰를 주 자료(main resource)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현장연구 설계에서 질적조사방법인 인터뷰에 관한 이론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질적조사를 위한 참여자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표본추출 
이론들을 살펴보며 참여자들의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될 두 가지의 유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둘째는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유익이 있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 
현장연구를 위해 질적연구인 인터뷰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12 명의 성도들을 선정하여 준 표준화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며 인터뷰 참여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의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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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 5 장 
 
현장연구 분석과 평가     
제1부 문헌연구를 통해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러한 존재로서의 선교적 정체성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도의 삶으로 정의를 
하였다. 선교적 정체성이 하나님과 섬겨야 할 열방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인식이라면,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것은 
서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4 장에서는 문헌에서 연구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통해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연구 설계를 하였다. 
현장연구를 위한 설계에 있어 현장연구방법론은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 준 표준화 
인터뷰를 채택하였고,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와 사전 준비 사항들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며 참여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다. 이제 5 장에서는 수집된 현장조사 자료들을 통해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현장조사 분석과 평가’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서 매 주일 아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선정된 12 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여 수집된 인터뷰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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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사례별 평가를 마친 후에 참여자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에 대한 ‘현장연구의 종합평가’와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현장연구를 마치게 될 것이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현장조사 분석과 평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선교적 정체성이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인 
이웃과 함께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제자도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적 정체성은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는 것이라면, 제자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불가분의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제자도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제자도에 대한 답변이 선교적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때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분석과 평가에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우리들은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Scharmer and 
Kaufer 2014, 41)간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선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지만 제자도를 살아가는 것은 
현실의 삶이기에 현실의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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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의 삶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수집된 12 명의 인터뷰 자료들을 ‘주 자료’(main 
resource)로 사용하여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먼저 수집된 12 명의 자료 중에서 
5 명을 선정하여 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제자도를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이웃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대한 생각과 실태들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파악을 통해 
응답자 5명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사례별 분석과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5 명의 ‘사례별 분석과 평가”를 마친 후에 
수집된 12 명 모두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개관’을 만들어 
참여자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개념의 정도를 파악하며 기존 성경교육이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위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기 위해, 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이웃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며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현장조사 분석과 평가’를 마칠 것이다.  
사례별 분석과 평가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12명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였다.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이웃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제자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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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1)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2)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요?, (3)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어떤 성도들은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등을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하며, 그들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인터뷰 중에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적절하게 하며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보아와 크루이드니아(Kenneth Boa and William Kruidenier)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드러난다”(Boa and Kruidenier 2010, 57). 그러므로 
응답자들이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알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를 파악할 
것이다. 본 단락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12명 중에서 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개인별로 그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HKO31는 한국에 있을 때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시부모도 
절실한 불교 신자였기에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자녀의 교육문제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한국에서 가져온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어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마저도 송두리째 잃고 말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였다고 고백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는 가정을 지키며 아내로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32과 함께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QT 를 
하면서 자녀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국에 있는 동생들과 QT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동생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QT를 나눌 때 동생들로부터 “언니 
사랑해, 고마워”라고 하며 답장이 오곤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나가 
남동생을 만났을 때 “자형하고 누이하고 어느 때 보다 편해 보이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비록 미국 와서 잘못된 투자로 인해 모든 재산은 잃었지만, 33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생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 같다고 했다.  
                                                          
31  인터뷰 참여자의 모든 이름은 영어 이니셜로 표기한 것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니셜을 바꾸어 표기할 것이다. HKO는 불교 신자였으며 미국에 이민 온 후 딸의 교육문제로 
2004년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ANC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2014년 후반기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32  2017년 1월부터 교회의 다른 봉사를 멈추고 오로지 성경공부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후반에 ANC 온누리교회 명예 장로가 되었다.  
33 미국에 이민 와서 투자한 전 재산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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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당신은 직장,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자신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 보았기에, 교회에서나 친구나 친인척 중에 경제적으로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전에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였지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형식적인 도움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HKO 2017, 인터뷰).  
분석과 평가. HKO 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분석해 볼 때 그녀는 어느 정도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녀가 가까운 친인척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아파하고 진정으로 삶을 나누며 
위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선교적 정체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삶이 가정과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온전한 제자도를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믿지 않는 동생들과 QT 를 나누며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 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일상의 삶을 통한 제자도의 
일부분이다. 또한 교회 공동체나 친인척들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도 제자도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선교적 정체성은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넘어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모든 현장(직장이나 비그리스도인 사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기는 
것까지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에 HKO 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문헌에서 연구된 
가정이나 친척이나 교회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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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녀가 불교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변화와 사람을 대하는 것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과 이웃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난민이나 또는 동성연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인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였기에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제자도의 삶은 가정과 친인척과 친구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지,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상의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HKO는 문헌에서 연구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에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제자도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연구사례 2 
SWY34는 이제 막 30 세가 된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 가장 어린 성도이다. 그녀는 
3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믿는다고 했다. 이전에는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과정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34 SWY는 1986년생으로 이제 막 30대가 된 미혼이다. 아직 젊기에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세상에 대한 포부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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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되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부담이 
되었기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젊기에) 세상 가운데서 관심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SWY 2017, 인터뷰)  
이와 같이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하거나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되었다. 그렇기에 제자도를 사는 것에 대하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오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젊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관심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2017, 인터뷰).  
분석과 평가. SWY 를 인터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로 살아가기 
위한 선교적 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제자도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일을 ‘주께 하듯’ 더 잘 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신령한 직분’과 
‘세속의 직분’으로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Luther 1970, 
12: Keller 2015a, 85 에서 재인용)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인류를 값없이 구하신 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2015a, 90)이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마 19:16-22)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온전 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중략)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 19:21)라고 하신 말씀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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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 재산은 의지하는 대상(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 것이다.  
SWY는 부자 청년과 같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직 젊기에 세상에서 
해 보고 싶은 일(욕망)들이 많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인 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답변을 통해 볼 때 그녀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마치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현장과 속된 현장을 나누어 긋는 엄밀한 선을 
포기”(Frost and Hirsch 2015, 30)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비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 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기에 버려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행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명될 수 있다.  
SWY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소명의식, 즉 선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일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제자도의 삶을 




CLG35는 자신이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자랑스럽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러기에 그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실된 것을 보여 주고 싶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요”라고 하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를 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끔씩 직장동료나 이웃에게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먼저 예수님을 닮아 그의 제자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사는 삶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가정과 교회와 직장, 믿지 않는 이웃)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이 제자도의 삶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위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CLG 2017, 인터뷰).  
분석과 평가. CLG 의 제자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해 볼 때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은 곧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한국인이 거의 
없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학박사이기 때문에, 대학만 졸업하고 
                                                          
35 CLG는 50대 후반으로 20대 후반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UFO의 문제라든가 
지구 밖에 새로운 생명체와 같은 창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고 있다며 응답한 성도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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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직장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삶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을 섬기려는 선교적 정체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실된 
것을 보여 주고 싶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라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가 일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직장이나 세상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의 구별된 삶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CLG의 삶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평가해 볼 때 그가 어느 정도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문헌에서 연구된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조사의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현장조사를 실행할 
때 연구자 자신이 일상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기에 일상의 일을 통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추가로 인터뷰한 2 명의 
사례(현장조사연구사례 4, 5)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선교적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RKS36에게 ‘자신에게 세상 이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했을 때에, 그녀는 질문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다시 질문해 보았다. 이러한 질문에 그녀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만 “나 이외의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내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질문할 때 그녀에게 
이웃이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한정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예수님을 닮아 가면서 행하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려고 해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잘 안되지만 성화되려고 노력 
중이예요. 성화가 빨리 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RKS 
2018, 인터뷰)  
그녀는 ‘직장,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교인들과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해 보았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오직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말씀도 세상을 섬기기 위함보다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섬김과 봉사와 기도하며 희생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36  RKS은 1963년 생으로 1987년부터 사촌 언니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방언을 하게 되었으며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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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에 거듭해서 질문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만을 하였다(2018, 인터뷰).  
분석과 평가. 연구자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지 질문을 할 뿐 아니라 응답자의 언행이나 말투 그리고 그녀의 몸짓은 물론 
“응답자의 언어구사능력”(Babbie 2016, 375)까지도 관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찰과 
답변을 통해 그녀에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이웃이 아닌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만 편협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었으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가정과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국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녀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만 국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문헌연구에서 발견된 선교적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이웃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과 이웃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삶을 살펴볼 때, 그녀는 성경과 
문헌에서 연구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거의 없고, 좁은 범위에서 제자도의 
삶은 실천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세상과 이웃에서의 제자도의 삶은 제대로 살지 




BLS37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세상(이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이웃에 대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보다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웃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라 제한하고 있었다.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그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38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또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중략)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란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분명한 크리스천이야’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래된 믿지 않는 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서 만난 성도 
중에서 누구와 더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그는 자신이 크리스천이기에 
오래된 친구보다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과 더 친숙하게 지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말씀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보다는 
                                                          
37 BLS는 1957년 생으로 1999년 미국으로 이주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하는 성도이다.  
38 BLS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세상적인 사람들이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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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교회에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에게 동성연애자나 모슬렘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도 그는 분명한 이원론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은 모슬렘이나 동성연애자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렇기에 그들과 가까워 질 수 없을 것이라 답변을 했다. 이러한 답변에 ‘이러한 
사람들도 내 이웃이 될 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하였다. 그는 형식적인 이웃은 
될 수 있겠지만 그들과 친밀한 관계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LS 2018, 인터뷰).  
분석과 평가. BLS 의 답변들을 분석할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확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교회나 신앙공동체 너머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즉 이 세상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교인들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원수도 악한 것도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곳’(Greenway 2001, 11)이다. 따라서 그의 이웃에 대한 인식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이웃이 아니라 오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제자도의 
삶에도 교회의 장벽 너머에 있는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과 삶을 분석해 볼 때 그에게는 문헌에서 발견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섬겨야 할 세상과 이웃에 대한 선교적 정체성이 거의 없으며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까지 5 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사례별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면, 다음은 인터뷰에 참여한 12명의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례별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개관’을 작성하여 참여자 전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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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기존의 성경교육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별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개관 
지금까지 12명의 인터뷰의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5명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살펴 보았다. 이제는 12명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참여자 전체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개념의 정도를 개관하며 기존의 
성경교육이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간략히 조명하려 한다.  
현장연구사례를 통한 선교적 정체성 개관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의 정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성경교육 기간을 기록한 이유는 기존의 성경교육이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간략히 파악해 보기 위함이다.  
<표 2>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의 정도 
HKO 3 년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나누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SWY 1 년 6 개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도하거나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MSC 2 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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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G 4 년 
구별된 삶을 통해 이웃을 제자 삼고, 세상(주변에 있는 이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ISS 3 년 6 개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인식 
RCJ 1 년 3 개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SLS 4 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으로 인식  
JKY 3 개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삶을 통해 전도하는 
삶으로 인식 
AHJ 2 년 열심히 성경읽고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인식  
AKJ 3 개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지금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RKS 1 년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의 
목적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인식 
BLS 1 년 
이웃의 범위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제자도에 대한 
인식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보다는 교회와 신앙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인식 
 
인터뷰를 위한 모집단은 ANC 온누리교회 중에서 주일 아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서 직분별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성도들을 선택해야 하기에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층화표본추출법은 연구대상의 집단에서 두 개 이상의 집단이나 계층이 있을 
경우 각 집단이나 계층에서 그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계층들에게 각각의 규모에 맞게 조사의 참여도를 
차별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불균형 그룹 간에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김에녹 2016, 
강의안)이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연구자의 성경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서 
연구에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실행하기에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의 방법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일 아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약 50-60 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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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 중에서 본 연구에 합당하게 고련된 12명을 직분별, 연령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는 남녀 각각 6 명이었으며 직분별로는 장로 1 명, 권사 1 명, 
안수집사 6명, 평집사 3명 그리고 평신도 1명이었다. 연령분포도 30대 1명, 40대 2명, 
50 대 5 명, 60 대 이상 4 명으로 주일 아침 성경교육에 참여하는 분포에 비례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선교적 정체성에 관한 12명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너무나 다양한 결과들이 나왔다. 이들의 답변을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과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려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답변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왔기에 기존의 성경교육이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범주별로 평가할 수 없었다. 다만 전체적인 답변들을 분석하고 
평가해 볼 때 기존의 성경교육이 문헌을 통해 발견된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찌 보면 성경교육에 오랫 동안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 확립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의 
이웃과 삶의 현장에 대한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연구사례를 통한 제자도 개관 
인터뷰를 통한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제자도의 실태를 분석해 볼 때 문헌에서 
말하는 제자도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발견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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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한 제자도에 대한 개념의 정도를 분석해 볼 
때 <표 3>과 같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표 3> 
 





제자도에 대한 개념의 정도 
HKO 3 년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나누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간다. 
SWY 1 년 6 개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제자도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MSC 2 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다. 
CLG 4 년 
구별된 삶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때 가끔은 
그리스도인이라 듣고 산다. 
ISS 3 년 6 개월 가정과 직장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RCJ 1 년 3 개월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일에 임기응변(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다. 
SLS 4 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간다. 
JKY 3 개월 주일성수를 위해 직장에서 핑계를 대며 빠져 나오는 것이다. 
AHJ 2 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는 식사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 
AKJ 3 개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RKS 1 년 
언제나 교회 안에서 지내고 있으며 교인들과만 교제를 하고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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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 1 년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섭고 다가서기 힘들었던 
관계에서 제왕적인 관계를 버리고 눈높이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으며, 직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만나는 사람들과 당당히 많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전도하고 있다.   
 
기존의 성경교육이 제자도에 대해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볼 때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교적 정체성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표 3>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성경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과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는 
많은 강조가 있었으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은 선교적 정체성을 갖는 것과 제자도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였고 문헌연구에서 발견된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나타났다.  
이제까지 12 명의 사례별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개관해 보았다면 
다음에는 ‘사례별 선교적 정체성와 제자도 개관’을 통합하여 참여자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현장연구의 종합평가’를 가지려 한다.  
현장연구의 종합평가 
본 단락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에 대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평가할 것이다.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과 이웃에 대한 개념은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섬겨야 할 세상에 대한 개념 도표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섬겨야 할 세상의 현장을 크게 네 범주, (1) 가정 공동체, (2) 교회 공동체, (3) 직장/사업 
공동체, (4) 세상 이웃(비그리스도인)의 현장으로 나누어 참여자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섬겨야 할 세상에 대한 개념 도표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나누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가정, 형제 자매, 
교회 
SWY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도하거나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가정 
MSC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가정, 교회 
CLG 
구별된 삶을 통해 이웃을 제자 삼고, 세상(주변에 있는 
이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가정, 교회, 
직장, 세상 이웃 
ISS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인식 
가정, 교회, 직장 
RCJ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식 
가정, 교회, 직장 
SLS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으로 인식  
가정, 교회, 세상 
이웃 
JKY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삶을 
통해 전도하는 삶으로 인식 
가정, 교회 
AHJ 
열심히 성경읽고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인식  
가정, 교회 
AKJ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제자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앙생할의 목적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웃의 범위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제자도에 대한 인식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보다는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으로 인식 




가정 공동체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평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잘 확립되어 있었다. 39  그러나 선교적 정체성에 관한 인터뷰의 결과를 평가해 볼 때,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섬겨야 할 세상과 이웃의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선교적이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범주를 넘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교회(그리스도인)가 가지는 선교적 정체성이다(서경란 2018, 논문 개인지도 노트).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의 뜻은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나 친인척이 있을 경우 그들도 교회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섬겨야 할 대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뷰의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는 <표 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하는 1명을 제외하고 12명 중에서 11명이 대체로 잘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평가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제자도의 
삶을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정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모든 초점을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삶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39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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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세상의 일부분이기에 교회에서의 ‘제자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선교적이란 
것은 교회(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장벽 너머에 있는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데 더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인터뷰를 하고 또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세상에서 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선교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라기 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의 이웃(비그리스도인)을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인식과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이미 교회 경계선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에 이들은 상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이르도록 
하는 양육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와 
섬김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제자도의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12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10명은 제자도를 교회공동체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직장/사업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평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란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직업, 
사업 등)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인식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말한다. 일상에서의 제자도는 
HKO 의 고백과 같이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마와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며, ISS 의 고백과 같이 가정과 직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CLG 와 RCJ 의 고백과 같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는 삶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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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와 같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려는 삶,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주께 하듯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BLS의 직업은 운전(우버)하는 것이다. 그는 비록 운전을 하고 있지만40 손님들을 
맞이 할 때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다. 
운전하는 공간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세상이요 선교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던(고전 9:20-23) 것처럼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엡 5:22, 6:7; 골 3:23) 해야 한다. BLS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비록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즉 마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세상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현장조사를 통해 일상에서의 
제자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왜냐하면 일상에서의 제자도는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문헌연구를 다시 수정하고 변화역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았기에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심도있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한다. 바로 일상에서의 제자도에 대한 현장조사는 
모든 연구를 마무리 할 무렵 추가로 2 명을 더 인터뷰하여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평가하였음을 밝힌다.  
현장조사를 위해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연구에 적합한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설(질)문지와 같은 자료수집의 
도구를 아무리 주의 깊게 설계하더라도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Babbie 2016, 362-
                                                          
40 그의 말에 의하면 운전을 하는 직업은 많은 직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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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보충하여 다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다만 이 현장연구가 누군가에게 다음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일상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보다 나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상(비그리스도인 이웃)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평가 
본 연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세상이란, 남녀 성별, 직업, 인종, 종교, 이념, 사상, 난민이나 더 나아가 동성연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터뷰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를 할 때 인터뷰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더불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이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신앙공동체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너머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의 이웃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소수의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섬겨야 할 이웃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체에서 본이 되고 섬기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세상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평가’할 때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협소하여 
섬겨야 할 세상에 대한 선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헌에서 연구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현장조사 분석과 평가’는 12 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연구에 가장 적합한 5 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개인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이어서 개관을 통해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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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개념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참여자 12 명에 대한 제자도의 실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이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얻은 결론을 내리며 현장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평가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현장연구의 종합평가’를 통해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섬겨야 할 세상과 이웃은 가정과 교회와 친인척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이기에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친인척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과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봉사하는 것도 
일종의 제자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교적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제자도의 삶은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그러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문헌에서 연구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응답자들이 성경과 문헌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온전한 선교적 정체성과 일상에서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서 약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제자도에는 
관심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로 보여진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문헌연구를 
통해 발견된 ‘고향과 친척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떠나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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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교적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들이 섬겨야 할 이웃의 정의에 
따라 우리들이 과연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며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눅 10:25-37).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 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현재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신앙 공동체나 형제 자매 또는 친인척과 친구의 범위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몇몇 
성도들은 이러한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웃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이웃의 범위는 제한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과 친근한 
경계선 너머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이웃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정체성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웃 사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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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친숙한 가정이나 교회나 
친인척의 경계를 넘어 원수와 이방인, 즉 내가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라는 경계선을 넘어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종교인들 (불교인, 천주교인, 모슬렘 등)을 포함하여 성정체성 문제, 
체류신분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등 여러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원은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이 선교적 정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정체성이 없기에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기에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에 대한 근거로 현장 조사로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문헌에서 연구된 것과 같이 100퍼센트 일치되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들은 많이 있겠으나 연구원 자신을 바라볼 때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경교육에 참여한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그들이 제자도를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야 한다.  
주일 아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한 
성도들이 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은 3부 변화역학(Change Dynamics) 연구에서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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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얻은 유익 
일반적으로 인터뷰, 즉 “면접(interview)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정보를, 즉 
B의 전기에 포함되었던 정보를 뽑아내는 언어적 사건”(Blanchet and Gotman 2006, 21)으로, 
조사자가 참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터뷰는 
조사자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일방적인 질문보다는 참여자와의 대화, 즉 
참여자와 좋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기독교에서 실행하는 인터뷰는 조사자만이 참여자에게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에게유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면 그들로부터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효용성은 수용자(참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를 
채워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채움을 받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후에는 가치관과 자존감이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Sogaard 2011, 71) 
그러므로 인터뷰는 마치 “두 군주 사이의 대등한 대화와 같은 외교적 언어 활동에 
속하는 사회적이고 언어적인 관계의 한 유형”(Blanchet and Gotman 2006, 9)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자는 참여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그 질문이 참여자들에게 이제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인터뷰는 조사자뿐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를 통한 “연구과제가 한정된 자원을 소진하고 혹은 
연구결과가 대상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연구공동체의 많은 학자들은 
이 또한 윤리적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Babbie 2016, 59).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시점마다 질문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응답들로 하여금 신앙의 깊이와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등 응답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참여자에게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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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2명에게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한 참여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던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유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누어 주었다.  
다시 미국에 온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안 힘든 
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BLS 2018, 
인터뷰)  
이와 같이 인터뷰를 통해 연구원은 참여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었지만, 그 
질문이 참여자들에게 이제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인터뷰는 연구원뿐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예상이 모두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를 통해 
그들에게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하는 유익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가 연구원의 유익만을 위해 계획되었다면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들로 하여금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다보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요약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제자도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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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어떤 응답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그들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의 범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과 선행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제 3 부 변화역학(Change Dynamic)에서는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경과 문헌에서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위한 성경교육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선교적 





제 3 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성경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LA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하기 위해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1 부 문헌연구에서는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 나타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그리고 이들의 역동적 관계와 현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의 제자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2부 현장연구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주일 
아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3부 변화역학(Change Dynamics) 연구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 연구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리더십 이론을 통해 연구자가 지난 
2002년도부터 진행해 온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의 사역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 중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본 
후(6 장),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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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존 성경교육 분석과 평가      
제 1 부 문헌연구를 통해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선교적 정체성은 하나님과 
섬겨야 할 열방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인식이라면,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 2 부 현장연구를 통해서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일 아침 
성경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을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바로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일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선교사적 소명의식’(선교적 정체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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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가정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매주 예배를 하며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왜 성도들 
안에는 자신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선교사적 소명의식이 부족한가? 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현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6장에서는 먼저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를 두 가지의 측면, 즉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 
중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 중에서 보존되어야 
할 요소들, 버려야 할 요소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성경교육 분석과 평가를 위한 설계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전적 신학’은 모든 것을 통합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통전적 선교’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홍기영 2008, 
4)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본 연구에서 ‘통전적 성경교육’이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며,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세상과 이웃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성경교육을 ‘통전적 성경교육’이라 정의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즉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과 제자도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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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새롭게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를 하이페츠(Ronald A. Heifetz), 
그래쇼(Alexander Grashow), 린스키(Marty Linsky)의 적응적 리더십(Adaptive Leadership)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샤머(C. Otto Scharmer)와 카우퍼(Katrin Kaufer)는 
그들의 저서 본질에서 답을 찾으라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식량 · 연료 · 물 부족, 자원 고갈, 이상 기후, 절대다수의 빈곤, 집단 이주, 
근본주의, 테러, 금융의 비대화. 우리는 이미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개인과 사회와 세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만큼 높은 때도 없었다.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다. (Scharmer and Kaufer 2014, 13)  
이와 같이 말하며, “이런 혼란의 시점에는 소멸과 새로운 탄생이 있게 마련이다”(2014, 
13)라고 한다. 이러한 위기는 개인과 사회와 세계에 속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매 10 년마다 조사하는 한국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 년의 기독교 인구는 
한국의 전체 인구(5,107 만; 한국통계청 자료/2015 년) 중에서 19.7 퍼센트에 해당하는 
967 만 6 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약 
20 퍼센트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미주 지역의 한인 
기독교인의 비율은 61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박기수 2014). 하지만 미주 
한인 사회의 약 61퍼센트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는 특별한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바다에는 약 3.5 퍼센트 정도의 소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사실은 약 
3.5퍼센트의 소금은 바다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소금은 음식의 고유의 맛을 내고 
썩는 것도 방지한다(O’Brien 2008, 427)는 사실에 비추어 소금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게 
되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인 이민 사회에 약 60퍼센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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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가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성경교육은 어떠한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며 성경교육을 실행하는 성경교육자는 어떠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은 교계와 선교계의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서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요한 1서 3:13). 하지만 성서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세상에 속하여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며 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악한 행동을 보고 악하다고 책망하며 
예수를 믿도록 권유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혼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오는 
제자도의 삶의 결핍에 의한 것으로 고려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교사적 소명과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로 인해 성도들을 무능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기’(危機)는 곧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라는 말과 같이(Bosch 2010, 26) 이러한 위기가 교회와 지도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각성하며 새로운 삶의 발판을 마련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계와 선교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실행해 오던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를 적응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기존의 성경교육을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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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평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탐구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6장에서는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하기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의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존되어야 할 요소들, 버려야 할 요소들,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 중에서 (1) 성경교육의 내용과 
(2) 성경교육자 자신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위해 강조되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찰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 중에서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로널드 하이페츠(Ronald A. Heifetz), 
알렉산더 그래쇼(Alexander Grashow), 마티 린스키(Marty Linsky)의 적응적 
리더십(Adaptive Leadership) 이론을 근거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적응적 리더십(Adaptive Leadership) 이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학, 문화, 환경, 삶 등 모든 면으로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우리들의 문화와 삶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삶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Frost and Hirsch 2015, 80). 따라서 성경교육도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돕는 성경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학습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학습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여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학습이다. 그러나 현시대를 
살아가는 성경교육자들과 리더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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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기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오늘날 성경교육자들과 리더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롭고 복잡한 형태의 역동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문제들을 샤머와 카우퍼는 ‘이머징 복잡성(emerging 
complexity: 생겨나고 있는 복잡성)’이라고 한다. 이머징 복잡성의 특징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알려져 있지 않고, 문제에 대한 서술 자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누가 주요 
관련책임자(Stakeholder)인지 불분명하다”(Scharmer and Kaufer 2017, 2).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 결정하며 
실행할 때 “이제 막 생겨나는 미래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2017, 3)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서 답을 얻기 위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리더들은 새롭게 일어나는 미래의 역동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게 된다.  
적응적 리더십은 “변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소중한 
가치와 역량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혁신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Heifetz, 
Grashow, and Linsky 2017a, 14)라고 한다.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위해서 때로는 큰 손실을 가져오는 변화가 필요하다. 적응적 리더십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거센 도전들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2017a, 32). 그러나 적응적 리더십을 통한 성장과 변화는 기존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사역에서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탐구하여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변화를 시도하여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적 리더십에서의 변화에 대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것인가? 보존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가치, 핵심역량, 정체성은 무엇인가? 
(2017a, 46)  
기존의 사역에서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탐구를 위해 이제까지 실행해 오던 
성경교육을 뒤돌아보며 성경과 선행 문헌연구들을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을 하이페츠와 린스키는 “한창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Heifetz and Linsky 2006, 
83)이라 하며, 사역이 한창 진행 중에도 지도자는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빠져나와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라”(2006, 83)라고 한다. 이렇게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라’라는 것은 사역의 변화를 위해 사역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마치 무도회장의 
발코니에서 무도회장 전체의 상황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즉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2006, 83-84)라는 것에 대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 발코니에 
올라가 무도회장 전체를 바라보듯이 기존의 사역 전체를 바라보며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는 것은 U-이론의 “프레젠싱(presencing; 
발현감)”41(Scharmer and Kaufer 2014, 39)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기존의 사역을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여 ‘반복하여 깊이 생각을 가짐으로써 내적 깨달음이 
찾아들도록 하는 것’(2014, 42)의 단계로 기존의 성경교육을 아래와 같이 자문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보다 깊은 듣기를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나누고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중략) …(변화된 성경교육을 통해)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사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2014, 42)  
                                                          
41 프레젠싱은 presencs(현재)와 sensing(미래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을 합친 말로, ‘미래의 
가장 큰 가능성을 감지하고 현실화하는 것, 즉 출현하기를 원하는 미래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rmer and Kaufer 201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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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문의 단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나 사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진단’하고 
그 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하이페츠와 그래쇼 그리고 
린스키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진단과 행동의 두 가지 차원 - 시스템(system)과 자신(self) -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당신의 운영하는 조직이나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Heifetz, Grashow, and Linsky 2017a, 21)  
하이페츠, 그래쇼, 린스키의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차원 – 시스템(System)과 
자신(self) – 은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성경교육의 분석과 평가를 두 가지 차원–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진단), 새로운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페츠, 그래쇼, 린스키의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차원 중에서 기존의 성경교육 
내용은 시스템(System), 성경교육자 자신은 자신(Self)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응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서 현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을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의 두 가지 차원 -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 - 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무엇이!, 왜!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게 했는지 진단하고, 진단된 문제들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응적 리더십 이론은 기존의 성경교육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비록 그것이 사역에 큰 고통과 위험이 될지라도 중요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2017a, 16)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적응적 리더십 이론에 의하여 기존 성경교육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1) 과거 
관행으로부터 무엇을 보존할지 가려내고, (2) 과거 관행 중 무엇을 버려야 할지 파악하고, 
(3) 과거에 가장 훌륭하게 작용했던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Heifetz, Grashow, and Linsky 2017b, 41)는 것이다.  
제 3부 변화역학 연구는 적응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현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제자도를 살아가기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고,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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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으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의 차원 –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 - 에 대하여 진단하게 될 것이다(6장). 이러한 진단의 과정을 거쳐 발견된 ‘두 가지 
차원’의 문제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문헌에서 연구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7장).  
이와 같이 적응적 리더십 이론은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제자도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할 수 있는 
이론이기에 변화역학 연구를 위한 적절한 이론이 된다.   
기존의 성경교육 분석과 평가 
기존의 성경교육 분석과 평가는 두 가지 차원 –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 - 
에서 실행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차원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을 관찰하고 진단하여 기존의 성경교육이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을 위해 무엇이 문제였으며,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7 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기존의 성경교육은 본인이 2012 년 7 월부터 2017 년 4 월까지 42 
실행하였던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인터뷰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에 관한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선교적 
정체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도임을 발견하였다.  
                                                          
42  주일 아침에 실행한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는 
현재(2019년 3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2017년 4월에 
실행하였기에 그 시점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본 연구를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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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한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성도들이 제자도를 살아내기 위해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관찰하여 찾아낼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기존 성경교육에서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며,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적응적 리더십 모델을 사용하여 두 가지 차원 -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 - 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기존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들과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적응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성경교육 내용의 분석과 평가 
기존의 성경교육 내용의 분석과 평가는 피교육자와 성경교육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어떤 단체나 모임 
등이 변화나 교류를 거부하면 결국 그곳은 시류에 동떨어지게 되어 잊히거나 와해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나무위키, s.v. “고인 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과학, 문화, 환경, 삶 등)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성경교육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반응이 좋은 성경교육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마치 고인 물과 같이 되어 결국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적응적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발코니에 올라가 전체 사역을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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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 그리고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현장연구를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제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분석과 평가된 자료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의 제자도를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무엇을!, 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탐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탐구를 위해 이제까지 실행해 오던 성경교육을 뒤돌아보며 성경과 선행 
문헌연구들을 통해 발견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먼저 기존 성경교육 내용 
중에서 무엇을, 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응적 리더십 이론을 사용하여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하이페츠와 린스키(Ronald A. Heifetz, Marty Linsky)는 “한창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Heifetz and Linsky 2006, 83)이라 하며, 사역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도 지도자는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빠져나와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라”(2006, 
83)라고 한다.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라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배제하고 철저한 외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2006, 
87)이란 점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하이페츠와 린스키는 리더가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할 때 “한쪽 눈은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다른 한쪽 눈은 
무도회장 안에 두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2006, 87)이라고 한다. 이것을 나의 연구에 
적용한다면 한쪽 눈은 문헌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것을 
보는 것이요, 다른 한쪽 눈은 현장의 인터뷰 응답자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발코니에 올라가 기존의 성경교육을 두 가지의 차원 - 시스템(System)과 
자신(Self) - 을 조망하며 깊이 관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을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성경교육 내용에 관한 것(System)이었으며, 두 번째는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대한 문제점들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12 명의 
인터뷰 자료들을 통해 성경교육 내용(System)과 성경교육자 자신(Self) 중에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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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해당하는 ‘성경공부 내용’에 대하여 피교육자와 성경교육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피교육자에 의한 분석과 평가 
적응적 리더십에서는 “말 속에 감춰진 노래를 들어라… (중략) …그 노래 속에는 
사람들이 실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존재”(Heifetz, Grashow, and Linsky 
2017b, 55)하기 때문에 말 속에 감추인 것을 찾아내도록 권면한다. 이것을 나의 사역에 
적용한다면 피교육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말 속에 감춰진 노래를 들어라’라는 의미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잘 관찰하면 변화를 위한 연구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의 내용을 잘 관찰하여 그들이 기존의 성경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답변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교육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기존의 성경교육이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성경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성경교육에 대하여 인터뷰의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기존의 성경교육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역사적 순서에 의해 가르치기에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 등 여러 면에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일 아침 예배를 하기 전에 
성경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설교자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 예배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문헌연구에서 발견된 열방, 
즉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통전적 성경교육’이란 의미도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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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가지고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란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성경 전체를 
배우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통전적 
성경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상에서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고무적인 것은 대부분의 모든 응답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이 실행된다면 일상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성경교육에 대한 피교육자의 분석과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은 잘 확립되어 있으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 그 이유들은 성경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성경교육자 자신이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원인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성경교육자에 의한 분석과 평가 
기존의 성경교육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며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가르치면 (1)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고, (2) 구원과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3)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고, (4)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5)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등을 잘 인식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교육을 실행한 
결과 예상한 대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듯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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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헌연구를 통한 성경교육의 목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제자도의 삶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교육자 자신이 기존의 성경교육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주일 아침 성경교육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과 믿음과 구원에 관하여는 
많은 강조가 있었으나, 성경교육자인 나 자신이 문헌연구에서 발견된 선교적 정체성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한 제자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미흡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성경교육자의 인식 부족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의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영성과 의미가 있으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은 생각과 연관이 된다. 이것에 대해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다.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성경교육은 성경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에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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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문헌에서 발견된 제자도가 아닌 각자 자신의 생각43에 좋은 대로 
제자도를 살았기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이유라 고려된다. 성경교육 내용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였으며 또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의 삶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성경교육의 내용(System)이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교육자 자신(Self)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그 
원인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관한 분석과 평가 
위에서 ‘성경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면, 본 단락에서는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성경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진단해 볼 때 성경교육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했으며, 둘째는 성도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족했음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왜 성경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성도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3 현장조사결과 응답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상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전도하며 살아가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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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성도들이 일상에서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성경교육자였던 나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해 본 결과 나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현장연구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왜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성경교육 
제목은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였지만 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일상에서의 제자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일에 대한 선교사적 소명의식, 즉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교육자 자신이 일상의 일을 통한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성경과 문헌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교육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교육을 실행해 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경교육자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으로 인해 
성경교육에서도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강조가 미약’ 하였으며 ‘교육부재’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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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미약한 강조 
본 연구 이전의 기존 성경교육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많이 
강조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봉사나 섬김)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직장이나 사회에서 행하는 전문직종의 일)은 악하고 하나님의 일과 
영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원수도 
악한 것도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곳”(Greenway 
2001, 11)이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세상은 선한 것이며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에 선한 것이다. 바로 이 세상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기에 잘 관리하도록 우리들에게 세상을 맡기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내심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사 
일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요 그 소명을 인식하는 
것이 선교적 정체성이며 일상에서 소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도이다. 그러나 
성경교육자 자신이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강조하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부재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의 목적은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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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 가장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존 성경교육의 강조점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창 1:1),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며(요 3:16),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분(신 10:13)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성경교육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 이전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나의 인식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빙산과 같았다. 이렇게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던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나 
스스로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얼마나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 일의 중요성과 일상의 일이 영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샤머와 카우퍼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이 개인적 ·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갖는 인식과 관심의 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시스템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바꿀 
수 없다”(Scharmer and Kaufer 2014, 39)라고 한다. 따라서 나의 사역에서도 내 자신이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성경교육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자의 인식 부족은 결국 성경교육의 부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기대감 부족 
이미 언급한 대로 현장조사를 분석하고 평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 스스로를 평가해 본다면 성경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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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기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교적 정체성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브루스 윌킨슨(Bruce Wilkinson)에 의하면 교사의 기대감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전형적인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게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Wilkinson 2007, 106)라고 한다. 그는 
학생들을 향한 교사의 기대감 즉 “교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교실 안팎에서 만나는 
학생들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2007, 107)라고 한다. 즉 “기대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2007, 119)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는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으나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이 일상에서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적응적 리더십을 사용하여 기존의 성경교육 내용(System)과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무엇이 문제였으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관찰하였다면, 이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교육을 위해 기존 성경교육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변화할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교육을 위해 변화할 요소들 
기존의 성경교육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성도들이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얻게 된 결론은 기존의 
성경교육은 성경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믿음과 구원과 정체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성경교육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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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적용할 때에, 적응적 리더십에서는 “(1) 과거 관행으로부터 무엇을 보존할지 
가려내고, (2) 과거 관행 중 무엇을 버려야 할지 파악하고, (3) 과거에 가장 훌륭하게 
작용했던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Heifetz, Grashow, and 
Linsky 2017b, 41)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단락에서는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를 살아가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1) 보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2)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3) 기존의 가장 훌륭하게 작용했던 요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성경교육의 변화역학(Change Dynamics)을 연구하는 단계로 샤머와 
카우퍼는 프레젠싱(발현감) 단계라 한다. 그렇다면 프레젠싱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어떤 순간’, 즉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역의 변환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프레젠싱은 “가장 큰 미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Scharmer and Kaufer 2014, 57)으로, “이 단계의 듣기에서는 자기 
생각 밖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2014, 40)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프레젠싱의 단계는 
나의 사역을 잘 분석하여 나의 사역에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2014, 42)를 발견하는 
곳으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을 위해 ‘무엇이,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발견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1) 보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2)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3) 가장 훌륭하게 작용했던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나?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12 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행하였으며, 연구의 보편성을 가지기 위해 직분별로 성도들을 선정하여 실행하였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인터뷰 자료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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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응답을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성경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 
순서에 따라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와 상황을 설명할 때 성경을 잘 이해하며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 대해 힐버는 “문서화된 말씀(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사 표시의 유일한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성서를 읽는 일이다”(Hoerber 2006, 11)고 강조한다. 마이클 
호튼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엄한 
이야기다… (중략)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Horton 2012, 295)고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선키스트(Scott Sunquist)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Sunquist 2015, 350)  
학자들의 강조점을 정리하면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읽어 낼 수 있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스스로 싫어하는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거나 자신이 
주장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김경진 2011, 259).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이고 바른 시각에 의한 해석을 통한 선교신학의 당위성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신학이 나아갈 길이며,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에 의해 변하지 않는 기독교 선교의 
든든한 역량을 얻을 수 있는 길”(신현수 2011, 46)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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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잘 확립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정체성 확립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성경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강화되어야 할 요소들은 첫째, 
성경을 청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럴 때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가르침이다. 셋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새롭게 정립될 통전적 성경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보존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무엇을 버려야 하나? 
인터뷰 응답자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일상에서 올바른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자도에 대한 
답변이 너무 피상적이거나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교회와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제자도의 삶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에 기존의 성경교육은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원인들을 인터뷰에 참여한 성도들의 건의 사항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진행하고 있는 성경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아쉬운 점들을 함께 나누었다. 성경교육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건의하는 것은 강의하는 분량은 많고 성경공부 시간은 
짧아 질문하는 시간이나 토론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강의실 사용이 주일 아침 
8시에서부터 9시까지 한 시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 그 다음으로 많은 건의 
사항은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나 간증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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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례들을 들려주는 것과 성도들의 간증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었다.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보면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은 교육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 구두로 들은 것은 10 퍼센트, 시청각 교육은 50 퍼센트, 그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우 90 퍼센트를 기억한다고 한다(Hull 1994, 152). 이 말은 
피교육자들이 참여할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위한 성경교육은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질의와 응답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성도들 상호 간에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간증과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강사와 청중들, 청중과 청중 사이의 
나눔과 간증과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질 때에 교육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참여자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숙제가 된다”는 말은 연구자에게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육을 위해 성경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될 통전적 
성경교육에서는 성경교육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사항이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나? 
무엇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전까지 실행해 오던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역에 역동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며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변화이다.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육자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변화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위한 
성경교육 내용이다. 아무리 지도자가 변해도 올바른 교육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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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성경교육의 핵심내용’과 성경교육을 인도하는 ‘성경교육자’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교육 핵심내용의 변화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변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성경교육 핵심내용의 변화이다. 
기존의 성경교육은 교육자인 나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인 것이다.  
제자도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란 각자의 소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며 명령이다. “하나님은 굴종도 맹종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을 말한다”(강병도 2003a, 255).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교육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각자의 소명의식을 회복”(김세윤 
2009, 228)시키는 성경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강조를 하였다면, 변화되는 성경교육에서는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보존되어질 
내용 위에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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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며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 받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되는 통전적 성경교육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일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를 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성경교육자의 변화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변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성경교육자의 변화이다. 어떠한 
일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도자가 변화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느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하이페츠와 린스키는 한 
기업의 회의에 참석하여 경험했던 일로서, 영향력이 없던 아만다라는 여성과 그보다 
직급이 높은 브라이언의 예를 들며 지도자의 영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회의에서 아만다라는 여성 직원이 현재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뒤, 아만다보다 직급이 높은 브라이언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꺼내자 갑자기 회의의 초점이 그 주제로 옮겨 갔다. 브라이언의 발언으로 
회의는 결국 아만다가 애초에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Heifetz 
and Linsky 2006, 84) 
이것은 모든 변화가 직급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앞장설 경우 변화는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성경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된다. 
발코니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도자들이다. 그러기에 기존의 성경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육자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관한 분석과 평가’에서 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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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될 성경교육에서는 교육자 
자신이 우리들은 모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과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도의 삶인지 분명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요약 
6장에서는 적응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 기존의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성경교육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교육을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이 변화’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보존되어야 할 요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잘 읽고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었던 내용들이 보존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강의 방식은 버려야 할 요소로 밝혀졌다.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은 첫째는 ‘성경교육 핵심내용의 변화’로 성경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교육자의 변화’로 성경교육자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성경교육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제자도를 살아가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6 장에서는 기존의 성경교육에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며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7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진단된 변화의 ‘주제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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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화하여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여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제 7 장 
 
통전적 성경교육을 향한 방안       
문헌연구를 통해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었기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6장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를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첫째는 성경교육의 
핵심내용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둘째는 성경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7 장에서는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연구하여, 기존 성경교육의 평가를 통해 발견된 장단점 중에서 긍정적인 면들은 더욱 
강화시키고, 또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은 잘 수정 보완하여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위한 새롭게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먼저 적합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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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이끄는 리더십 이론 
효과적인 ‘변화역학’(Change Dynamics) 연구를 위해서는 리더(성경교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나라나 회사나 단체든지 어느 성향의 리더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단체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블랙커비(Henry Blackaby)는 그의 저서 영적 
리더십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와해될 듯 흔들리던 나약한 조직, 끝없이 퇴보하는 조직을 본 
적 있는가? 그런데 새 리더가 오면서 모든 것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생존의 
가능성도 없던 조직이 새 리더가 나타나 사람들을 결집하고 움직이게 
만든다. 변화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전의 리더들이 10년을 걸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새 리더는 6개월 만에 달성했다! 맥을 못 추던 조직이 
어떻게 다른 리더 밑에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까? (Blackaby 2008, 6)   
변화를 이끌어 가는 리더에는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다. 각 리더의 성향과 그가 
추구하던 방식에 따라 리더십은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적합한 
리더와 리더십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십 이론이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을 
본인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역에는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실행되는 
리더십과 신앙 공동체에서 실행되는 리더십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신앙공동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리더는 영적 리더십을 먼저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리더십을 신앙공동체에 잘 적용하여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 리더십 
이론은 사역에도 잘 적용이 되어 유익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러 리더십 이론들 중에서 나의 사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적합한 리더십 이론이 
무엇이지 살펴볼 것이다.  
로버트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이론 
적응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성경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이론을 통해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가르칠 지도자 자신은 무엇을, 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통전적 성경교육의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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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은 
지도자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이다.  
레이턴 포드(Leighton Ford)는 로버트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의 추천의 
글에서 지도자론에 대하여 “지도자는 만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반면, 
“지도자는 만들어진다. 적합한 기술로 우리는 지도자를 양성해 낼 수 있다”(Clinton 2015, 
7)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필요한 과정을 밟게 하신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을 
세우시는 단계들을 볼 수 있다”(2015, 7)라고 하며 지도자가 되기 위한 여러 단계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쳐 평생을 통해 개발되어 지는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그의 저서 
영적지도자 만들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평생에 걸쳐 개발하신다”(2015, 38)고 하며 
지도자는 그 사람의 전 생애를 거쳐 개발되는 과정임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제자도를 행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숙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이러한 ‘성숙은 과정’인 것이다(Anderson 2008, 14).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 
지도자도 전 생애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평생에 걸쳐 개발된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그의 인격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성격과 인격이 있다. “사람의 성격은 유전자와 어린 시절의 환경에 
의해 대개 결정되지만, 인격은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형성되고 발전된다”(Iorg 2010, 16)는 
사실이다. 때문에 영적지도자들은 그의 인격에 해당하는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개발의 과정은 성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윌킨스는 믿음도 “점진적 이해와 
깨달음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을 밟는 것으로 그려진다”(Wilkins 2015, 335)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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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제자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숙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일생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Hull 1994, 149).  
클린턴은 지도자의 전 생애를 타임선을 그려 개발되는 과정을 잘 연구하였다. 
클린턴은 전 생애를 걸쳐 리더십이 개발되는 과정을 연구하며 그가 가장 강조하게 된 것은 
지도자의 ‘됨됨이(being)’이다. 그는 “사역은 됨됨이(being)로부터 나온다”(Clinton 2015, 
26)라고 하며, 지도자의 됨됨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리더로서 당신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을 개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최하위 순위는 당신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는 데 있다. 열매를 맺는 원천은 
사람 됨됨이에서 흘러나오는 감화력이다. (2015, 80)  
이와 같이 ‘됨됨이’는 지도자의 성품 즉, 인격을 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와 성품이다(2015, 88). 
클린턴은 은사의 집단으로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그리고 영적 은사” 세 가지를 
소개한다(Clinton 2000, 566). 은사 중에서 타고 난 은사와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습득된 기술과 인격은 전 생애를 걸쳐 개발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이것은 이러한 개발의 현장이 각 사람들의 생애를 걸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실성 검증, 말씀 
검증, 순종 검증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 과정 중에서 세 가지의 검증을 거친 
크리스천 영적 지도자는 그의 성품을 통한 리더십이 성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품을 
통한 리더십의 성취를 갖는 것에 대해 블랙커비(Blackaby)는 ‘성품 혹은 온전함이 리더십 
성공의 기초’라고 하며 리더십의 성공에 기초가 되는 성품은 지도자의 정직함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Blackaby 2008, 132). 따라서 성품이 지도자의 정직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과 말씀과 순종의 검증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도자의 성품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프 아이오그(Jeff Iorg)도 그의 저서 성공하는 리더의 9 가지 성품에서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일을 하느냐(to do)가 아니라 어떻게 지도자가 될 것인가(to be)”(Iorg 2010, 
9)에 초점을 맞추며 영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됨됨이’, 즉 성품의 중요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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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알렌더(Dan B. Allender)는 유능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원칙은 “인격을 갖는 것… (중략) …인격을 갖춘 인물이 되는 것”(Allender 2009, 
16)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됨됨이, 즉 성품과 인격은 중요하며 그 성품은 평생에 
걸쳐 개발되고 있음을 클린턴은 밝히고 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인격과 성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를 살아가라’는 교육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을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을 위한 성경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삶의 변화까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통전적 성경교육을 
가르치는 자의 인격과 성품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가르쳐도 
인격(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은사대로의 가르침과 ‘됨됨이(being)’, 즉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성경교육자의 덕목과 자세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적지도자 이론을 사용하여 실행할 것이다.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변화 요소들 
6장에서 기존 성경교육을 두 가지 차원 – 성경교육 내용과 성경교육자 자신 - 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1) 성경교육 내용에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교육을 위해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찰하며 
살펴보았다. 또한 (2) 성경교육자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성경교육자로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에 대한 기대감, 즉 열정이 
부족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새로이 정립될 통전적 성경교육에서 (1) 
성경교육의 핵심 강조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2) 통전적 성경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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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적 성경교육의 핵심 강조점 
6장에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해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을 더 개발하고, 무엇을 수정 보완할 것인지 사역의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 탐구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변화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정리해 볼 때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경교육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며, 둘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성경교육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발견된 내용들 중 보존되고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 중에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가 중요한지를 살펴보며 
통전적 성경교육의 핵심 강조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어서 탐구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에 대해 아는 것이다. 즉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사랑도 하시고, 우리들이 잘못할 때에 진노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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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장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하여 볼 때 기존의 성경교육를 
통해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잘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새로운 
통전적 성경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의 첫 번째 강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일상, 선교적 정체성 및 제자도의 실현 현장 
현장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잘 갖추고 있었지만, 이웃과 관계에서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구분짓는 것이면서 또한 모든 인간이 공동으로 지닌 
특성이다”(C. Wright 2014, 531)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이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바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욥 31:15)는 말씀을 통해도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들의 형제, 자매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하셨다. 비록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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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랑할 이웃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일상의 일과 영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LSK와 그녀의 사업장인 미장원에서 다음과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미장원을 경영하며 주일 아침에 성경공부에 약 1 년 동안 참여했던 
성도이다. 그녀에게 머리를 깎으며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먼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며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도 베풀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참으로 귀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불우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녀에게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금 미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 일을 통해 얼마나 세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 
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미장원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일이며, 
지금 자신이 이웃을 가장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은 미장원에 찾아온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해 줌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 지금 미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소명이며, 찾아온 
손님의 머리를 자르거나 다룰 때 마치 예수님의 머리를 자르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LSK는 
아래와 같이 응답했다.  
머리를 자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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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를 깎고 있다? 생각만 해도 기쁜 
것 같아요. (LSK 2018, 인터뷰)   
LSK와 같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변화된 통전적 
성경교육의 두 번째 강조의 핵심은 일상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소명의식, 즉 일상의 일을 통한 선교적 정체성을 심어주어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성경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전적 성경교육의 세 번째 핵심은 제자도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마 28:18-20, 막 16:15, 눅 24:47-48, 요 20:2, 
행 1:8)의 핵심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땅끝)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셨다(마 28:19-20).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것은 짧은 교육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은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선교적 정체성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제자도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훈련이요 삶이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평생에 걸쳐 개발하신다”(Clinton 2015, 38)고 한 
말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랜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고 배움을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인식하고 이해했으며,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성장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함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Wilkins 2015, 336)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자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Frost and Hirsch 2015, 99)는 사실이다. 온전한 제자도는 평생을 걸쳐 성화 되어 
가는 것이기에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함께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 빌 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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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명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하신 스승과 약 3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라”(Hull 1994, 217)고 한다.  
또한 일상에서의 제자도에 대해서는 "Angel Eyes(천사의 눈)"이란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캐치(Catch: Jim Caviezel)가 여자 경찰관 샤론 포그(Sharon Pogue; Jennifer Lopez)를 
만나 경찰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다. 캐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경찰들은 매우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소방관은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다. 어린아이들은 소방관에게 손을 흔든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경찰관들에게도 손을 흔들어야 한다. (“Angel Eyes” 
2001)44   
또한 그는 샤론(여자 경찰)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해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 그때 샤론은 
그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캐치는 샤론에게 "너의 
일을 잘 하고 있는 너 때문에 지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말한다.45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일상에서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샤론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경찰의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녀는 다만 그녀의 직업이 경찰이기에 그녀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녀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샤론과 같이 우리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상의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삶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44 영화 Angel Eyes의 대화를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  
45 영화 Angel Eyes의 대화를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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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은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제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배우거나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신학은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Bounce 2013, 110)하는 것이기에 성경교육 또한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럴 때에 “바른 신앙은 항상 바른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2013, 
108)는 사실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제자도는 일상의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양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사업과 신앙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옳지 않기에, ‘통전적 성경교육’46에 의해 사업이 곧 신앙이 되며 
정치가 곧 신앙이되어야 한다’(김영봉 1999, 289)는 점이다. 무엇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에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신앙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한다”(안건상 2018, 강연 
노트).47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은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위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덕목과 자세 
위에서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 중에서 성경교육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성경교육을 인도함에 있어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덕목과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듯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의 성패도 피교육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교육자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교육자의 마음 자세와 그의 통전적 삶이 
교육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선교적 정체성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위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46 연구자가 변화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내용이다.  
47 2018년 10월 새 생명교회에서 “일과 영성”에 대한 강연 중에 강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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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삶의 
변화를 주는 가르침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가르치는 자의 삶으로 직접 가르쳐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삶과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덕목과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통전적 
성경교육은 삶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덕목과 자세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교육자는 (1)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해야 하고, 
(2) 가르침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을 가져야 하며, (3)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르침은 
존재(성품)로부터 나와야 될 것이다. (1), (2)의 항목은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발견된 변화의 요소들이며, (3)의 항목은 통전적 성경교육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성경교육자의 자기 계발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은 성도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이 성경교육자로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자의 인식 부족으로 
성도들에게 강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결국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부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경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위해 교육자 자신이 더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역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핸드릭스(Handricks)는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부해야 
한다”(Handricks 2008, 58)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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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가르칠 때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이 학생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이 무엇을 느끼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라. (2008, 95)  
그러나 필자는 기존의 성경교육에 만족을 하며 성경과 문헌에서 요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더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2 년부터 성경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공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왔다. 이렇게 성경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의 
반응은 이제까지 부정적인 피이드백을 받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가 좋아하고 있다. 
ANC 온누리교회 인터넷 방송국인 ANBC 라디오 방송에 주일 아침 성경공부가 방송되고 
있다. 얼마 전에 한 방송 담당자로부터 ‘보통 방송을 하면 어느 프로그램이든 몇 
사람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데, 성경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말도 들었다. 이것은 기존의 
성경교육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사역에 안주하려 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성경교육자가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려는 핵심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오늘 배우기를 멈추면 내일은 삶을 멈춘다”(2008, 54)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성경교육의 피드백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곧 멈추게 될 것이다. 즉 “훌륭한 교사들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협은 만족 -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는 것 - 이다”(2008, 40)라고 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고 현재의 사역에 만족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그 사역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성경교육자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덕목과 
자세는, “지도자는 독서가이고 독서가는 지도자라는 것”(2008, 28)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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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교육자의 기대감과 열정 
‘성경교육자 자신(self)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존의 성경교육이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성경교육자 자신이 성도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았음을 발견하였다.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것은 이미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기대감 부족’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G. Handricks)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서 
가르침에 대한 7 가지의 원리들을 소개한다. 그는 7 가지의 가르침에 대한 전략적인 
원리들을 소개하며 “이 7 가지의 원리들은 근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을 
요구한다”(Handricks 2008, 10)고 강조한다. 그는 65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 어느 
교회에서 13 명의 중등부 반을 맡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서 배운 학생 중에서 84 명이 
전임사역자가 되었으며 22 명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의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다”(2008, 
11)고 한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도 같은 결론을 서베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성경통독 
세미나를 마친 후 실행한 서베이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6명의 
응답자 중에서 ‘모두’라고 답변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강사의 열정’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미나는 5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마치 
드라마를 보여 주듯 강의하였기에 강의 내용이 좋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내용보다는 오히려 ‘강사의 열정’이 좋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았다<그림 1 참고>. 헨드릭스의 열정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세미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48 
 
필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는 열정이 있었으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에 성도들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기대감이 미약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도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못하였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에 
성경교육자 자신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성경교육자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덕목과 자세는, 성도들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교육자의 성품과 존재(being)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요소는 
모든 가르침은 교육자의 성품과 존재(being)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통전적 
성경교육은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48 현장연구사례 HKO 외 4명의 인터뷰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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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클린턴 교수는 모든 사역은 지도자의 됨됨이(being), 즉 존재로부터 
나온다(Clinton 2015, 26)고 한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은 
지식만을 위함이 아닌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가르침은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의 행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에서 
정체성은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연구한 바 있다. 정체성이 관계를 통해 형성되듯이 
가르침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 말씀하셨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 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과 인격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기 원하셨다”(Hull 1994, 207). 그의 모든 
가르침은 그의 존재로부터 나온 것임을 볼 수 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된 삶, 즉 자신의 성품과 존재로부터의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바로 “효과적인 가르침은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Handricks 2008, 21)는 사실에 의해,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성품과 
존재(being)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성경교육자에게 있어야 
할 세 번째 덕목과 자세는, 성품과 존재(being)로부터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변화 요소들로서 (1) 통전적 성경교육의 핵심 강조점과 (2)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덕목과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통전적 
성경교육의 모형을 만들어 변화된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존 성경교육의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해 보았으며 기존 성경교육을 더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하여 탐구해 보았다. 이전의 통전적 성경교육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성경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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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 형성된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해 성경교육의 핵심 강조점과 
성경교육자의 덕목과 자질들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해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의 
방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여 모형을 만들어 보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통전적 성경교육의 모형을 만들어 보급한다는 것은 변화된 성경교육을 직접 실험해 
보는 단계로 변화된 성경교육을 단기간 실행(Pilot Project)
49
하여 그 결과를 얻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은 단지 정보를 축적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중략)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교리’는 단순히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기보다는 행위를 일깨우는 
것”(Kraft 2010, 547)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2010, 551). 이러한 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살전 4:3), 즉 ‘성화’에 있다(김세윤 2007a, 48)는 
사실이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 가는 제자의 삶을 말한다. 이것에 대해 강병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의 삶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듯이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훈련과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복을 받으며 천국에 간다는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자 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강병도 2006, 405)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헌신의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은 성경 지식만을 위함이 
아닌 모든 면에서 성화되어 가는 삶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기간의 
                                                          




교육을 실행한 후 실시하는 파이롯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통해서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실험은 최소한 2-3년 정도 
교육을 실행해야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롯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실행하여 결과를 얻기 위한 2-3 년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파이롯 프로젝트는 실행하지 못하였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관한 성경교육이 2-3년 정도 꾸준히 실행된 
후 그 결과를 조사한다면, 모두가 다 온전한 제자도를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Scharmer and Kaufer 2014, 
41)가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의 
모형이 준비되었다면, 통전적 성경교육을 원하는 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더 
깊이 준비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새롭게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의 내용’은, (1)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먼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 될 것을 제안한다. (2)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인식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을 제안한다. (3)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통전적 성경교육을 인도할 ‘성경교육자’는 (1) 하나님과 관계를 통한 
정체성, 이웃과 관계를 통한 선교적 정체성 그리고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제자도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 자신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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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 (2) 통전적 성경교육자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며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자로서의 성품을 갖추어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통전적 성경교육이 실행되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이 될 것을 제안하며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마친다.  
요약 
7 장에서는 적응적 리더십 이론과 영적지도자 이론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기존의 성경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 실행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변화된 통전적 성경교육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교육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일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새롭게 정립될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성경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 통전적 성경교육의 핵심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세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전적 성경교육자의 덕목과 자세로서 교육자는 가르침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이 있어야 
하며, 존재로부터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잘 
개발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실행하게 될 경우 100퍼센트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 되어 가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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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통전적 성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결론과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며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선교적 






제 8 장 
 
결론과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성경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LA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실행하였다. 첫 번째는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 나타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관계를 통해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의 핵심주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역동적 관계를 연구하여, 이를 
LA 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 통전적 성경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주제를 
가지고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란 무엇인가? (2)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어떠한 제자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3)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의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의 질문을 가지고 ‘통전적 




본 연구의 제목인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현장연구 그리고 변화역학 연구를 통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를 통한 발견 
문헌연구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성경과 선행 연구 문헌들을 통해 이론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제 2 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이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열방, 즉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모든 
인류를 이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선교적 정체성이란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선교적 정체성을 통한 제자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제자도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은 교회나 교회 
공동체 너머에 있는 열방, 즉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인식과 
삶의 실태이기에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정체성이 분명할 경우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선교적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게 됨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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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구를 통한 발견 
현장연구는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제자도의 삶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현장연구를 
위해 현장연구방법론 중에서 질적 조사인 인터뷰를 실행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함을 통해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에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항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잘 확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열방,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 역시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화역학연구를 통한 발견 
변화역학연구는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제자도의 삶을 위한 새로운 
통전적 성경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성경교육자 자신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였기에 이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나타났다.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고,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그들은 제자도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성경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새롭게 정립될 통전적 성경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성경교육의 
핵심내용으로서 통전적 성경교육의 핵심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세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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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적 성경교육자의 덕목과 자세로서 교육자는 가르침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이 있어야 
하며, 존재로부터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잘 
개발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최종 결론은 선교적 정체성은 하나님과 섬겨야 할 열방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인식이라면,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열방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너머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땅끝)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의 
삶을 성경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LA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립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의 연구 목표와 연구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기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열방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선교적 
정체성 그리고 열방에 보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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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한계점을 발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학술적 제안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성경교육도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성경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있다. 성경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는 것이다. 힐버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문서화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Hoerber 2006, 11). 그러므로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읽어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교적 정체성과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에는 깊이 있는 
연구를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경과 문헌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업이나 사업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실천적 제안 
첫째, 현장연구는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인터뷰는 
연구자의 주일 아침에 실행하는 성경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적 정체성의 
인식과 제자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그러므로 인터뷰의 자료 분석이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남가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기에는 더욱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남가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폭넓게 조사하여 남가주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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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제자도의 삶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교육은 단지 정보를 축적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중략)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교리’ 는 단순히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기보다는 행위를 일깨우는 것이다”(Kraft 2010, 547). 그리고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2010, 551). 이와 같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교육은 행위를 일깨우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교육의 결과는 최소한 2-
3 년 정도의 교육을 진행한 후에나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3 년 
정도의 교육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시간적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실험을 
위한 파이롯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누군가 2-3년 정도의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을 실행한 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연구를 마치면서 
본 연구를 마치며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유익은 본 연구를 통해 제일 먼저 ‘연구자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교육을 위한 사역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된 것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알았기에 성경교육의 목적과 방향도 변화되었다. 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경교육의 방향은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것에 많은 강조점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는 먼저 연구자 자신과 성경교육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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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본 연구를 마치며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생겼다. 그것은 변화된 통전적 
성경교육을 실행할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제자도는 짧은 시간의 
가르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빌 헐도 제자도에 의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자사역이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략) …성장과 
책임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의 부분이 되어야 하며, 
이것들의 필요성은 그가 하늘로 들리워질 때까지 계속 요구되어진다. (Hull 
1993, 40)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제자사역이 일평생이 걸리는 일임을 알리고 있다. 프로스트도 
“제자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Frost and Hirsch 2015, 99)고 한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취미나 스포츠, 혹은 인간관계 등 어떤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는 열쇠는 바로 훈련”(Horton 
2012, 332)이다. 모든 것에 훈련이 필요하듯이 제자도 역시 평생을 거쳐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며 성화 되어 가는 것이다. 제자도는 평생을 거쳐 훈련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통전적 성경교육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교육이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도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APPENDIX A  
 
인터뷰 질문지 1  
인터뷰 방식은 Open Ended 질문 방식인 비표준화 면접(Unstandardized Interview)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 
1. 이름, 성별, 나이, 출생 연도? 
2. 이민을 언제 왔나? 
3.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4. 신앙생활이 나의 이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특별한 기억은?) 
현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 
5.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믿는 이유는? 
6.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가? 
7.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가? 
(믿는 이유 / 믿지 못하는 이유?) 
8.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9.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가? 
11. 당신은 하나님(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선교적 삶(제자도)에 대한 질문: 
12. 당신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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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 
14.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15.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을 나눌 수 있나? 
16. 당신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7.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8.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대안이나 
제안은? 
 
Change Dynamics를 위한 질문: 
19. 교회에서 실행하는 6주 이상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몇 번 참여해 보았나?) 
20. 어떤 성경공부에 참여했었나요? 
21. 성경공부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도움(유익)을 주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었나요?)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성경공부는? 그 이유? 
22. 기존의 성경공부에서 제자의 삶을 위해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원하는 성경공부 내용, 방식, 추가될 사항?)  
23. 성경공부가 성경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실생활(가정, 직장, 사회)과 







인터뷰 질문지 2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세상의 이웃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2)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1)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2)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요?  
 
제자도에 대한 질문: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는 말씀에 대하여… 
     1)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2)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요?  
     3)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요? 
          (언제, 어디서 따르는 것을 말하나?) 
3. 당신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 위에서 고백한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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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법 이민자나 난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 것인가? 
4.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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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OF SUMMARY 
INTRODUCTION      
In the introduction, I begin by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for holistic Bible education. I present the Purpose Statement, Goals, 
Significance, Central Issue, Research Questions, Delimitations, Assumptions, Definitions, Limitations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Research Background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Protestants composed 19.7% 
of the population in 2015. Korean Christianity has grown remarkably fast, but Korean society has 
not changed. With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problems are also arising in the church. One 
possible cause is that most Christian education is solely focused on the dualization of gospel and 
life, and on the health and wealth gospel. Therefore, even with so many Christians, true disciples 
following Jesus are very rare to find. This phenomenon is not limited to Korean churches, but 
happens throughout the Christian and missional world as a whole.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this phenomenon occurrs and how we could live the life God wants us to live in 
the world. 
Purpose Stat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issional identity and the life of discipleship of the 
people of the God’s Kingdom in the Bible biblically, theologically, and missiologically. I propose a ho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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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education to help the members of ANC living as diaspora to live a life of discipleship with a 
missional identity as a people of God’s Kingdom. 
Goal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research goals were set: firs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in the Bible and scholarly literatures; secon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recognition of missional identity and the state of the discipleship of ANC 
members; and third, to suggest a holistic Bible education method through the relationship of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Central Research Issue 
The central research issu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and apply it to holistic Bible education in Los Angeles ANC.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 was guid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of the people of God's Kingdom in the Bible and in scholarly literature? Second, how do the 
members of ANC recognize their missional identities, and what kinds of discipleship are they using in their 
daily lives? Thirdly, what holistic Bible education plan for the ANC group would encourage discipleship 
with a missional identity? 
Delimit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this research study, the following delimitations were set forth.  
First, though the human identity revealed in the Bible is formed by relationships with 
God, humans, and nature, because this is a study of missional identity, the identity formed in 
relationship with nature is excluded. Second, this study excludes research on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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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because it is a bibl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Third, the collection of data on the awareness of missional identity of modern 
Christians and the state of discipleship is restricted to the participants in the Sunday morning 








STUDY ON MISSIONAL IDENTITY   
Humans form relationships based on the following identitie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God, we are his children, his people, and thus Christian identity is form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a missional identity is formed, because humans were sent to the 
world to love and to serve their neighbor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creation (nature), a 
steward identity is formed because humans were meant to care for, cultivate, and protect natur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rough the scholarly literatures on missional identity. 
Missional identity does not mean that all the actions inside the church (worship, praise, 
Bible study, service, fellowship, etc.) are sacred and that all the actions in the world (professions, 
fellowship with non-Christians, movie appreciation, music appreciation, etc.) are secular. 
Missional identity refers to the recognition of God’s purpose for which he has sent us into the 
world. The purpose of God sending us to the nations is for us to recognize that we are blessed by 
all people in the nations and that we are sent to love and serve them just as Jesus was sent to love 







STUDY ON DICIPLESHIP THROUGH MISSIONAL IDENTITY  
Having a missional identity means to recognize what life is like following Jesus, and 
discipleship requires living the life of following Jesus. The life of following Jesus is living as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with a missional identity for the nations beyond all the barriers of 
geography, culture, race, and society, to love and serve all the people in the world. It means to 
live as the witness of the gospel through a life that loves and serves the neighbor in all facets of 
life. Discipleship refers not only to the ministry in the church, but also to what church members 
are doing in daily life as Christians. Real Christian disciples in the present age recognize that they 
are called by God to work in factories, law firms, schools, or homes, just as they are called to 









FIELD RESEARCH DESIGN    
Chapter 3 presents the field research designed to recognize the missional identity of the 
ANC members and the state of their discipleship. When I started the field research design, I 
planned to investigate ANC members’ perception of their missional identity and the state of their 
discipleship by conducting a quantitative survey and a qualitative interview. However, I found 
that the collected survey data did not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and decided to use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the main resource. 
Sampling theories were done on how to select participants for qualitative research. 
The field study selected 12 participants from the Sunday morning Bible study at ANC 








FIELD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In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data gathered through on-site surveys, I examined ANC 
members’ awareness of their missional identity and the state of their discipleship. Without an 
identity as God's children and Christians in relationship with God, we cannot recognize the 
missional identity that God has sent us to the world to serve, and we cannot live the life of 
discipleship unless we recognize our missional identity. When analyzing and evaluating 
fieldwork data, most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an identity as God's children and 
Christians. However, most of them also found that they were vague about the missional identity, 
and moreover, some respondents were not even aware of it at all. Because they did not have a 
clear perception of their missional identity, most respondents found that the range of neighbors 
they would love and serve remained within their communities. In conclusion, most respondents 
have not been able to live discipleship daily because they are not fully aware of the missional 
identity in the Bible and the scholarly literatures. 
Why does this happen? What is the problem? How can an educator encourage people to 
have a missional identity and live a life of discipleship in every aspect of life? In order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 further analize and evaluate the existing Bible education. 
Also, I explore and propose a holistic Bible education plan for the missional identity and 








ANALYSIS AND EVALUATION OF EXISTING BIBLE 
EDUCATION      
This chapt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existing Bible study for knowing God through 
the Bible with adaptive leadership theory.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ANC’s Bible 
education, I found that awareness of missional identity and Bible education for discipleship in 
everyday life were not implemented properly.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is to be retained, abandoned, and changed with the existing Bible education to 
make it newly holistic. 
The elements to be retained in the existing Bible education are to teach ANC members to 
read, understand, and meditate on the whol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the identity as 
God's children, people, and Christian, formed through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conviction 
of salvation.  
The one-way lecture method turned out to be an element to be abandoned.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changed in the existing Bible education is that the content of the Bible education 
should be changed to focus on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Second, Bible educators must 
properly recognize their missional identities and discipleships. Bible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in order for ANC members to know God's purpose in sending us to the world and to 








A PLAN FOR HOLISTIC BIBLE EDUCATION      
The heart of the newly transformed holistic Bible education must be to achieve God's 
purpose for which God has sent us into the world, a missional identity that we are all sent to love 
and serve our neighbors. It must educate ANC members to live the life of discipleship so that they 
love and serve the neighbors through all the things they do in their daily lives. 
In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existing Bible education, I found that there must be a 
change in two aspects of the new Bible education. First, the central emphasis on the holistic Bible 
education is to recognize the identity as God's children, his people, Christians, formed through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recognize the missional identity of being sent to the world to love 
and serve neighbors as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Second, the holistic Bible educators should 
have expectations and enthusiasm for teaching, teach from their experiences and develop the 
unique gifts God has given upon them. 
If we do all of these, we will be able to live a life of discipleship, even though we cannot 
live perfect discipleship. Educators should carry out the holistic Bible education with this purpose 
in mind. In the next chapter, I conclude the study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and will 







CONCLUSIONS AND SUGGESTIONS     
Part 1 recognized that missional identity means being sent to love and serve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s neighbors, and that discipleship is a life of living a missional identity. Therefore,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m. Part 2 revealed that, as followers of Jesus, 
ANC members were not fully aware of their missional identities among the nations that they are 
sent to in the world to love and serve. In Part 3, I found that there must be a change in two aspects 
of the newly established holistic Bible education: First, the core content of Bible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with a central emphasis on the recognition of missional identity and discipleship. 
Second, the holistic Bible educators should have expectations and enthusiasm for teaching, teach 
from their being, and develop the unique gifts that God has bestowed upon them. 
Since I have found some imitations to this study, I suggest follow-up studies to be 
conducted as follows. First, I suggest that specific follow-up studies be conducted on how to live 
a life of discipleship in daily life with a missional identity through the Bible and the literatures. 
Second, I propose a follow-up study to analyze and evaluate the state of the daily life of disciples 
and the awareness of the missional identity of Korean Christians living in Southern California. 
Third, I suggest that a follow-up study to be carried out for two to three years on missional 







약력(VITA)     
김권수(David Kwonsoo Kim)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부친 김영진 권사와 모친 
이진구 권사의 장남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다. 김권수는 1985 년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공부를 
하던 중 1986 년 10 월 18 일 김영애(Jane Y. Kim)와 결혼하여 1987 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다. 슬하에 딸 김지현(Julie Jeehyun Kim)과 아들 
김용현(Samuel Yonghyun Kim)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LA 에서 살고 있다. 미국에 
이주하여 정부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체를 25 년 동안 성공리에 운영해 
왔으며 회사가 가장 정점에 올랐던 지난 2012 년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사역자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회사를 내려놓았다. 
김권수는 2010 년 World Mission University 에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쳤으며, 2014 년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신학석사(Th.M)를 마쳤고, 
2019 년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선교학박사(Doctor of Missiology)를 
마치게 되었다. 2010 년 10 월 18 일 ECA(Evengelical Church Alliance)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LA 소재 ANC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현재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2 대 
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통전적 성경교육 전문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김권수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사역자로서 지난 2012 년부터 
2019 년 현재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6 번째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하루 5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를 미국, 이스라엘, 니카라과에서 19 번 실행하였으며, 신구약 성경에 대한 
다수의 특강과 신구약 개론을 강의해 왔다. 2019 년 현재 BMF (Bible Mission 
Fellowship) 대표로서 통전적 성경교육을 통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위한 성경 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사역에 임하고 있다. 
